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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한국어 방언의 사동접미사에 대한 연구
                                                        
      
                                                            방　원
　　이　논문은　현대 한국어 방언의　사동접미사의 목록, 어기와 접미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방언 분포나 방언 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韓國精神文化硏究院(1987-1995)의 ≪韓國方言資料集
≫과　국립국어원(2004-2013)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을　중심으로　이에　실
린　각　어형들을　분석하여　전국　방언의　사동파생접미사　목록을　확보하고자　한
다. 그리고 방언 지도를 통해서 각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
다. 　
  현대 한국어에서 피·사동 파생은 방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접미사의 목
록과, 어기와 접사의 결합에서 볼 수 있는 음운론적 또는 형태론적 조건이 다
르다. 특히　피동사에 비하여 사동접미사의　목록이　더　다양하고　방언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보인다. 아울러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이 더 불규칙적이고 
임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정 지역어의 사동접미사 양상과 
관련된 논의는 있지만, 공시적으로 전국 방언을 대상으로 사동접미사의 양상
에　따른　방언　분포를　연구하는　논의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집≫과 ≪보고서≫는 약 20~30년의 조사 시기의 격차가 있다. 
두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
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연구 목적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현대 한
국어의 사동사와 사동법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자료집≫과 ≪
보고서≫에서 수집된 모든 사동사를 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사동접미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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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 따라 ‘-이-’계와 ‘-우-’계를 분류하여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현대 한
국어 방언의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소결에서 표로 정
리하여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고 방언 간
의 차이를 밝힌다. 그리고 두 자료의 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현대 한국어 
방언의 사동접미사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어: 현대 한국어, 사동접미사, 방언 분포, 파생, 개신지, 결합 양상, 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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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의 피·사동은 국어학의 여러 연구 주제 가운데 많은 주목을 받아온 
것들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 역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현대 한국어에서 피·사동 파생은 방언에 따라 차이를 보인
다. 접미사의 목록과, 어기와 접사의 결합에서 볼 수 있는 음운론적 또는 형
태론적 조건이 다르다.1) 특히　피동사에 비하여 사동접미사의　목록은　더　다양
하고　방언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보인다. 아울러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은 
더 불규칙적이고 임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표준 한국어의 피동사에서는 ‘-이-, -히-, -리-, -기-’　등 ‘-이-’
계 피동접미사만 존재하는　반면에　사동접미사는 ‘-이-’계열 접미사와　‘-우-’
계열 접미사, 그리고 ‘-이우-’가 존재하고 자동사 어기, 타동사 어기, 형용사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한다.2) 다만 ‘-우-’계 접미사는 특정한 어기
에만 결합하는 경우가 많고 생산성이 낮다.
  지금까지 특정 지역어의 사동접미사 양상과 관련된 논의는 많이 되었지만, 
공시적으로 전국 방언을 대상으로 사동접미사의 양상에　따른　방언　분포를　연
구하는　논의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 다루는 두 자료는 
조사 시기의 차이로 조사 결과에서 서로　차이가 나타난다. 조사 결과의 차이
1) 본고는 이익섭·채완(1999)의 논의를 따르기로 한다. 단어 형성의 과정은 파생과 합성
으로 나뉜다. 파생에서 단어는 어기와 접사로 구분된다. 이때 어기는 단어의 중심부
를 형성하는 형태소이며 접사는 단어의 주변부이다. 어기는 어근 또는 어간을 포괄하
는 이름이 되는데 어근이 될 수도 있고 어간이 될 수도 있다. 어근은 단어의 중심부
를 이루는 형태소로, 의존적이고 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형태소를 말한다.　반면
에　어간은　어미와　직접　결합될　수　있거나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중심　
부분이다.
2) 일부 ‘없애다’에서 ‘－애－’와 같은 접미사에 의해 파생되는 파생어가 하나뿐이어서 생
산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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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함으로써 최근 20~30년　간의 방언에서의 한국어 사동사의 변화에 대
해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현대 한국어 사동접미사의 목록, 어기와 
접미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방언 분포나 방언 간의 차이를 밝
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두 자료의 사동사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현
대 한국어 사동사의 변화도 밝힌다.
1.2. 자료 수집 
  본고의 연구 대상은 한국어 방언의 사동파생어이다. 자료는 韓國精神文化硏
究院(1987-1995)의 ≪韓國方言資料集≫(이하 ≪보고서≫)과 국립국어원(200
4-2013)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주된 자료로 삼고 
각 지역어 논문에서 보고된 자료를 보조적으로 이용하였다. ≪자료집≫이나 
≪보고서≫에서 수집된 사동사 대신에 통사적인 사동 구문으로 나타나는 경
우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을 고려하여 이들을 제외시킨다. 
  ≪자료집≫과 ≪보고서≫는 약 20~30년의 조사 시기의 격차가 있다. 두 자
료를 비교함으로써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지점에 있어 차이가 있다. ≪자료
집≫은 전국의 군 단위를 모두 대상으로 한 반면, ≪보고서≫는 일부 지역만 
보고되어 있다. ≪보고서≫의 조사 지점은 지도로 나타내면 [지도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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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1] ≪보고서≫의 조사 지점
- 4 -
  한편, 북한 방언의 사동사는 많은 경우에 남한 일부 방언의 사동사 양상과 
비슷한 특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남한 방언의 피·사동사와 비교하면서 참
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 방언의 사동사의 수집은 주로 ≪함북방언사전
≫(김태균, 1983), ≪평북방언사전≫(김이협, 1981)과 북한이나 중국 조선족 
방언과 관련된 논문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방언에서 공시적으로 사용되는 사동 파생접미사이지만 통
시적인 자료 역시 필요한 경우에 제시할 것이다. 이때 주로 참조하는 문헌자
료는 중부 방언을 반영한다고 보이는 중세 한국어나 근대 한국어의 자료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지도는 군(郡)을 기준 단위로 하였고 [지도]에서 사용된 
기호에 대한 범례나 설명은 각 지도에 제시하였다. 동일한 방언형의 분포가 
두 자료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지역은 지도에 따로 표시하였다.  
1.3. 기존의 논의
  한국어의 피·사동은 국어학의 여러 연구 주제 가운데 많은 주목을 받아온 
것들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 역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본고의 연구 대상을 고려하여 주로 사동파생어와 관련되는 
논의를 살펴보겠다. 
  송철의(1992)에서는 공시적으로 피·사동파생어 형성과정의 음운론적인 제
약, 형태론적인 제약, 의미론적인 제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세 한국어나 
근대 한국어의 피·사동사 파생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안병희(1959), 남광우
(1962), 허웅(1975), 이상억(1980), 한재영(1984), 김주필(1988), 고영근
(1997), 구본관(1998), 이기문(1998), 장윤희(2015), 조성금(2015) 등이 있
다. 15세기 중세 한국어의 사동접미사 형태소 목록은 ‘-이-’계와 ‘-오/우-’
계가 있다. 사동접미사 이형태의 목록은 피동접미사에 비해서 논의에 따라 차
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다음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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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중세국어 사동접미사의 이형태 목록
     
  구본관(1998)에서는 ‘-i-’, ‘-ɦi-’와 더불어 ‘-j-’도 사동접미사의 일부로 
포함시켰다.3) 이에 따르면 사동의 ‘-이-’가 피동의 ‘-이-’와는 달리 ‘ㄹ’로 
끝나는 어기와 통합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i’를 가지나, 일부의 경우에만 ‘ɦi’
로 나타난다. ‘-오/우-’계 사동접미사는 ‘太子ㅣ 道理　일우샤　（석보상절, ６:
５b)’와 같이 ‘일-’에 해당하는 사동사가 ‘이루-’가 아니라 일우-’로 실현되
었기 때문에 구본관(1998)에서 ‘-오/우-’와 ‘-오/우(ɦo/ɦu)’를 각각 나누어
서 설정하였다.
  전국 방언을 대상으로 피·사동 파생법이나 파생접미사에 관하여 공시적으로 
다룬 형태론적인 연구는 음운론적 연구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다. 그 중에 정
승철(2007)에서는 중세국어를 기준으로 해당 피동사와 피동접미사들이 시간
의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전국의 방언권에서 어떻게 투영되었는
지를 논의하였다.
  한편, 방언의 피·사동 파생어 양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역어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경기, 충청> 등 중부방언권은 표준어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 피·사동파생어와 관련된 논의가 거의 없다. 반면에 
동남방언이나 동북방언은 피·사동파생에서 각각 독특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3) 김한결(2007)에서는 15세기 중세한국어에서 ‘i’가 모음으로 끝나는 선행요소와 통합
할 때, 거의 예외 없이 활음화되었다는 것으로 보면 ‘ㅣ’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고 보았다.
              　  중세국어 사동접미사의 이형태 목록
                    목록       출처
-이-, -오-, -이오- 안병희(1959)
-이-, --, -히-, -기-




-오(ɦo)/우(ɦu)-, -호/후-, -/으- 고영근(1997)
-이(i)-, -이(ɦi)，-ㅣ(j)-, -히-, -기-
-오(o)/우(u)-, -오(ɦo)/우(ɦu)- -호/후-, -고- 구본관(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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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상대적으로 많다. 
[표2] 남한 방언의 피·사동파생접미사와 관련된 논의
 
　 김세환(2012, 2014)에서는 경북 방언의 피·사동파생어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경북 청송지역어의 피동 어기의 ‘-아-’계 어미 결합형을 재분석하는 과
정에서 접미사가 ‘-에-, -예-, -헤-, -레-, -게-’로 변화한 경우를 살펴
보고 파생어를 재분석하여 새로운 접미사 ‘-키－’가 형성된 과정에 대하여 설
명하였다. 
  구본관(1990)은 생산성을 중심으로 경주방언의 피동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사동사의 양상이 더 불규칙적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사동사에 대해 깊이 논의
하지는 않았다. 
  한편, 북한 방언이나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피·사동파생어 연구는 주
로 함경도나 평안도와 관련되어 이루어졌다.
[표3] 북한 방언의 피·사동파생접미사와 관련된 논의
 　　
  곽충구(2004)는 함북 방언의 피·사동사를 고찰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파
생어는 기존 파생어를 기반으로 한 유추에 의한 것임을 밝혔으며 비록 공시적
4) ×: 해당 지역어와 관련된 음운론적 논의는 많이 있지만 형태론적 연구, 특히 피·사동 
파생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
남한 방언의 피·사동파생접미사와 관련된 논의4)










북한 방언의 피·사동파생접미사와 관련된 논의
　　　　   　     함경도 평안도 
김태균(1983), 곽충구(1991, 2004, 2014)  
이춘영(2016), 정향란(2004, 2007), 임홍연(2015) 
         정의향(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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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과정은 아닐지라도 파생접미사가 어기와 결합할 때 일정한 형태론적, 음운
론적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함경도나 평안도 방언의 피·사동파생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4] 북한 방언 피·사동파생어의 특징
  
　　북한 방언에서는 ‘-우-’계열 접미사가 피동파생어에서뿐만 아니라 ‘-우-’
가 ‘-이-, -히-, -리-, -기-’ 등 ‘-이-’계 접사에 덧붙어 형성된 이중접
사로도 나타난다. ‘x우’ 형태가 <함경도, 평안도> 등의 지역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우-’가 붙지 않는 형태가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표
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북한의 ‘-우-’ 접사 중첩 형태에 대해 ‘피동성이나 사
동성을 강조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기존 논의에서는 함북 방언의 ‘-X우
－’가 의미적으로 ‘완료의 의미’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곽충구(1991)에서는 함북 육진 방언의 피·사동파생에서　어기의　악센
트　유무에　관계없이　파생된 피·사동사의 악센트는　언제나　최종의 접미사에　놓
인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1차 파생에 이어 다시 파생접사가 파생
된 경우에는 악센트가 최종접사 ‘-우-’ 쪽에 놓인다(붙들리다 ⟹ 붙들리우
5) 정용호(1988)에서는 함경도 방언에서 아래와 같은 표현이 가능한 것은 접미사　‘－구
－’가 사동이나 피동의 접사로서 구실하는 외에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단어조성
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밥이 설다’-‘밥을 설구다’//‘땅이 질다’-‘땅을 질구
다’
                       북한 방언 피·사동파생어의 특징
방언 　　　　   　     함경도 방언               평안도 방언
특징
(1) 피동사에서 말음 ‘ㄹ’에 접미사 ‘-기
-’와 결합하고 ‘-기-’의 사용 범위가 이 
지역어에서 훨씬 넓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동이나 피동에 모두 ‘-구-’ 접미
사가 존재한다(ex. 끄슬구다(그을리다
))5).
(1)유성음 특히 ‘ㄹ’로 끝나는 어기에 
주로 ‘-구~쿠-’가 결합된다.
(2) 피동접미사에도 ‘-우-’, ‘-이우-’
가 활발하게 쓰인다. 중부방언의 피동




  또한 함북 방언에서는 사동뿐만 아니라 피동사에서도 ‘ㄹ’말음 어기에 거의 
‘-기-’접미사가 통합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용호(1988)에서는 함경도 방언의 
단어에서 ‘‘역사적인 발음 ‘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라는 어휘적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즉 함북 방언의 체언이나 용언에서 ‘ㄱ’이 많이 확인되는데, 
주로 ‘모음과 모음 사이, 유음과 모음 사이’에서만 나타난다는 음운론적 제약
이 있다.
   (1) (ㄱ) 모음과 모음사이: 개굴(개울)
(ㄴ) 모음과 유음사이: 갈기(가루), 놀기(노루), 몰개(모래), 멀기(머루),    
                              술기(수레), 잘기(자루), 걸금(거름), 벌기(벌레)
  이상으로 사동파생어와 관련되는 공시적이나 통시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방
언과 관련되는 논의도 살펴보았다.
  표준 한국어에서 피동접미사와 사동접미사는 목록으로부터 결합 양상까지 
여러 공통점을 보이고 동일한 어기에 파생된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
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방언에서 피동사에 비하여 사동사의 목록이 더 다양
하고 결합 양상이 더 불규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방언의 사동사 양상과 관련
되는 논의가 피동사에 비하여 많지 않고 특히 전국 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공시적으로 방언에 따라 사동파생
어의 양상을 살피고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에 따른 방언 분포를 밝히고자 한
다. 그리고 조사 시기의 차이로 나타나는 두 자료집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최근 20~30년 간에 사동접미사의 변화를 밝히려고 한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는 ≪자료집≫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국 방언의 사동접미사 목록
과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방언 분포와 방언 간의 차이를 밝히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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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장은 서론이다.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연구 목적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현대 한국어의 사동사와 사동법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본다. 2.2.에서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수집된 모든 사동사를 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사동접미사의 목록에 따라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현대 한국
어 방언의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에 따라 방언 분포와 분포의 변화를 
밝힌다. 3.1.에서 ‘-이-’계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와 결합 양상을 제시하고 
3.2.에서 ‘-우-’계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와 결합 양상을 살펴본다. 두 자료
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사동접미사 분포의 변화를 밝힌
다.
  제4장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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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한국어 방언의 사동사와 사동접미사 　
2.1. 한국어의 사동과 사동법 
 
   한국어에서 사동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실현되는지에 대해 
최현배(1971)에서는 첫째 하임법(사동보조어기 ‘-이-, -리-, -우-, -기-, 
-히-, -후-, -키-, -구-’에 의하여), 둘째 하임법(‘-시키다’에 의하여), 
셋째 하임법(‘-게 하다’에 의하여)으로 분류하였고, Comrie(1989)에서는 어
휘적 사동법, 형태적 사동법, 통사적 사동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어의 사동법의 실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3ㄱ)과 같이 단순 어휘 
자체에 사동의 의미를 갖는 어휘 갖는 어휘 사동사에 의한 사동법을 실현하는 
것을 어휘적 사동법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3ㄴ)은 장형사동, 또한 통사적 
사동법이라고 한다. 즉, 내포 의미에 의한 내포문이 상위문 동사에 내포된 구
성으로 사동법을 실현한다. 이러한 구성으로는 ‘-게 하-, -게 만들-, -도록 
하-, -도록 만들-’ 등이 있다. 
(2)  어휘적 사동법
    파생적 사동법
사동법  형태적 사동법
    합성적 사동법
 통사적 사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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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ㄱ) 어머니께서는 철수에게 심부름을 시키셨다. 
     (ㄴ)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책을 읽게 하셨다. 
    
  한편, 형태적 사동법은 사동사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파생적 사동법과 합성
적 사동법으로 나눌 수 있다. 파생적 사동법은 (4)와 같이 각각 자동사나 타
동사, 그리고 형용사에 사동접미사를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합성적 
사동법은 (5)와 같이 주로 ‘-하다’류 명사에 ‘-시키다’를 결합시켜 합성어를 
만들어 내어 사동법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4) (ㄱ)　영희가 길을 넓혔다.(형용사 어기 + ‘-이-’계 접미사)
            (ㄴ)　영희는 불고기를 익혔다.(자동사 어기 + ‘-이-’계 접미사)
            (ㄷ)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타동사 어기 + ‘-이-’계 접미사)
       
(5) 구체화시키다, 단순화시키다, 바느질시키다, 공부시키다, 걱정시키다...
  
  사동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간추리
면 다음과 같다. 
[표5] ‘사동’의 개념
 사동의 개념
    최현배(1971)
다른 것으로 하여금 그 움직임을 하게 하는 것, 월의 임자가 
직접적으로 바탕스런(실질적)움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남에
게 그 움직임을 하게 하는 꼴스런(형식적) 움직임.
     허웅(1975)
하임의 주체(시키는 사람)가 어떤 다른 사람을 시켜,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의 하임
말에 있어서는, 하임의 주체는 실지 행동을 하지 않고, 실지
의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은 시킴을 받는 사람이다.
 이 익 섭 · 임 홍 빈     
      (1983)
사동은, 어떤 인물, 즉 사동주(causer)가 다른 인물, 즉 피
사동주(causee)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는 태의 일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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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동은 태의 하나로써 사동주가 피사동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
게 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사동파생어를 대상으로 사동접미사의 목록과 결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조사된 사동사의 양상을 보면 표준어에
서 존재하지 않는 형태들이 많이 나타난다. 
2.2. 사동접미사의 목록과 결합 양상
  이 절에서는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수집된 사동사 목록을 제시하고 
어기와 접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조사 항목을 표준어의 형태
에 따라 제시하고 조사된 방언형을 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접미사에 따라 분류
하여 정리한다.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수집된 사동사는 다음과 같이 표준어에서 ‘-




　　　　　　1). 먹다(食) → 먹이다, 밥을 ~                  ≪자료집≫
　　　　　 2). 높다(高) → 높이다, 천장을 ~                ≪자료집≫
　　　　　　3). 닦다(揩) → 닦이다, 장판을 ~                ≪자료집≫
      4). 녹다(溶) → 녹이다, 얼음을 ~            ≪자료집≫≪보고서≫
      5). 삭다(消) → 삭이다, 음식을 ~                ≪자료집≫
로서, 국어의 전형적인 사동문은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의 
어기에 사동접미사 ‘-이-, -히-, -리-, -기-, -(이)우
-, -구-, -추-’ 등이 결합된 사동사에 의하여 형성된다.
   권재일(1992)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개의 상황을 하나의 복합 상황으로 표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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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속다(欺) → 속이다, 사람을 ~                ≪자료집≫
      7). 끓다(沸) → 끓이다, 물을 ~                  ≪자료집≫
      8). 놀라다(驚) → 놀라이다(놀래다)              ≪자료집≫
      9). 눕다(臥) → 누이다(뉘다), 자리에 ~          ≪자료집≫ 
      9). 들다(入) → 들이다, 친구를 방에 ~           ≪자료집≫
      10). 뜨다(浮) → 띄우다, 강물 위에 배를 ~       ≪자료집≫
      11). 자다(眠) → 재우다, 아이를 ~               ≪자료집≫
      12). 쓰다(使書) → 씌우다, 글씨를 ~             ≪자료집≫
      13). 보다(見) → 보이다, 선을 ~                 ≪보고서≫
ⅱ. ‘－히－’:
      1). 넓다(廣) → 넓히다，길을 ~                  ≪자료집≫
　　　　　　2). 식다(冷) → 식히다, 열정을 ~                ≪자료집≫
　　　　　　3). 썩다(腐) → 썩히다, 거름을 ~            ≪자료집≫≪보고서≫
      4). 묵다(置) → 묵히다                           ≪자료집≫
      5). 잡다(捕) → 잡히다, 아이에게 연필을 ~        ≪자료집≫
      6). 밝다(明) → 밝히다, 어둠을 ~                 ≪자료집≫
      7). 읽다(讀) → 읽히다, 책을 ~                   ≪자료집≫
　　　　　　8). 묻다(染) → 묻히다, 손에 흙을 ~              ≪자료집≫
　　　　　 9). 앉다(坐) → 앉히다, 의자에 ~            ≪자료집≫≪보고서≫
      10). 눕다(臥) → 눕히다, 침대에 ~                ≪자료집≫
      11). 굽다(曲) → 굽히다, 허리를 ~                ≪자료집≫
      12). 입다(服) → 입히다, 옷을 ~                  ≪보고서≫
ⅲ. ‘－리－’:
      1). 알다(知) → 알리다, 소식을 ~            ≪자료집≫≪보고서≫
      2). 얼다(凍) → 얼리다, 물을 ~              ≪자료집≫≪보고서≫
      3). 말다(禁) → 말리다, 싸움을 ~            ≪자료집≫≪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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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돌다(廻) → 돌리다, 바퀴를 ~                ≪자료집≫
      5). 빨다(吮) → 빨리다, 아이에게 젖을 ~         ≪자료집≫
      6). 구르다(轉) → 굴리다, 바퀴를 ~              ≪자료집≫
      7). 마르다(乾）→ 말리다, 빨래를 ~           ≪자료집≫≪보고서≫
      8). 걷다(步) → 걸리다(걷게 하다)                ≪자료집≫
      9). 싣다(載) → 실리다(싣게 하다)                ≪자료집≫
      10). 살다(生) → 살리다, 사람을 ~                ≪보고서≫
      11). 늘다(增) → 늘리다, 학생 수를 ~             ≪보고서≫
ⅳ. ‘－기－’:
      1). 벗다(脫) → 벗기다, 껍질을 ~            ≪자료집≫≪보고서≫
      2). 맡다(任) → 맡기다, 신분증을 ~                ≪자료집≫
      3). 뜯다(撏) → 뜯기다                            ≪자료집≫
　　　　　　4). 옮다(移) → 옮기다[옹기다], 환자를 병원으로 ~ ≪자료집≫
      5). 숨다(隱) → 숨기다[숭기다], 사실을 ~     ≪자료집≫≪보고서≫
      6). 신다(履) → 신기다, 신발을 ~            　≪자료집≫≪보고서≫
      7). 감다(洗) → 감기다, 머리를 ~                  ≪자료집≫
      8). 튀다(彈) → 튀기다, 벽에 공을 ~               ≪자료집≫
      9). 웃다(笑) → 웃기다, 사람을 ~                  ≪보고서≫
      10). 굶다(飢) → 굶기다[궁기다], 점심을 ~         ≪보고서≫
ⅴ. ‘－우－’:
      1). 메다(充）→ 메우다, 구멍을 ~                  ≪자료집≫
      2). 깨다(覺) → 깨우다, 잠을 ~                  　　≪보고서≫
      3). 돋다(昇) → 돋우다, 호기심을 ~              　　≪보고서≫
    
ⅵ. ‘－후－’:      
      13). 맞다(合) → 맞추다, 줄을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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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낮다(低) → 낮추다, 목소리를 ~            　　　≪자료집≫
ⅶ. ‘－애－’:
      1). 없다(無) → 없애다, 범죄를 ~                  ≪자료집≫
  이들 각각에 대하여 전국 방언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형태분석
을 바탕으로 사동접미사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사동사의 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앞에 논의하였듯이 ≪보고서≫는 2004~2013년에 조사된 
것이라서 ≪자료집≫과 조사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므로 두 자료를 분류하
여 제시한다. 표준어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방언형에 대해서는 각주에 그 
지역 분포를 제시하기로 한다.6)  
  2.2.1. ‘-이-’와 ‘-이우-’
 
  ‘-이-’계 사동접미사는 ‘-이-, －이우－, -히-, -리-, -기-, -키-, -
지-’ 등이 있다. 이들은 동사나 형용사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한다.
  ‘-이-’와 ‘-이우-’는 동사나 형용사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
다. ‘-이-’는 일반적으로 파열음 중에 경음이나 격음으로 끝나는 어기나 모음
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평파열음 중에서는 ‘ㄱ’말음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도 한다. 통시적으로 ‘-이-’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접미사
이다.
  먼저 ‘-이-’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ㄱ)은 평파열음 ‘ㄱ’
이나 경음, 격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예들이다. (6ㄴ)
은 표준어에서는 ‘-히-’와 결합하지만 방언에서는 ‘-이-’가 결합한 것이다.
6) ≪자료집≫과 달리 ≪보고서≫는 정해진 지역에서만 조사된 것이다. 각 방언형의 분
포 지역을 각주에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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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ㄱ)은 ‘멕~먹~믹-이-, 녹~뇍-이-, 삭~색-이-, 닦~댁~딱~땍-이-, 
높~뇦-이-’로 분석된다. ‘멕이다, 믹이다’는 ‘먹이다’의 움라우트형이다. 각 
지역어의 모음체계에 차이가 있어서 움라우트의 동화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표준 한국어에서는 ‘먹다’의 사동형과 피동형이 ‘먹이다’와 ‘먹
히다’로 서로 구분되어 쓰인다. ≪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방언에서 ‘먹다’의 
사동형이 모두 ‘먹이다’로 나타나지만 <충북> 전역에서는 피동형도 ‘먹이다’
로 나타난다. <충북>방언에서만 ‘먹다’의 사동형과 피동형이 동일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다.
  ‘닦이다’는 많은 방언에서 움라우트를 겪어서 ‘댂이다’로 나타나는데, <경북, 
경남, 전남>의 일부 방언에서는 어두 경음화된 ‘딱이다~땍이다’로 나타난다. 
‘높이다’는 ‘-이-’가 형용사 어기 ‘높-’에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며, 거의 전국
적으로 ‘높이다’가 나타난다.
  (6ㄴ)은 ‘식-이-, 썩~쎅-이-, 묵~뮉~믹-이-’로 분석된다. ‘썩다’의 사동
파생어는 접미사 ‘-이-’에 의해서 파생된 ‘썩이다’와 접미사 ‘-히-’에 의해서 
형성된 ‘썩히다’ 두 가지가 있다.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7) <강원 화천·양구·인제·춘성·평창·삼척>, <경북 울진·영덕·영일>, <제주>전역
8) <경기 파주·포천·강화·김포·양주·양평·화성>, <강원 철원·인제·고성·평창·명주·정선·삼
척>, <충북 진천·음성·중원·제원·괴산>, <충남 당진·예산·공주>, <경북 울진·영덕>, 
<제주>전역
9) <경기 연천·파주·양주>, <강원 철원·화천·인제·고성·춘성·홍천·횡성·평창·명주·정선>, 
<충남 예산·홍성·서천·대덕>, <경북 울진·예천·안동>, <전남 신안·무안·나주·영암·진
도·강진·완도>









상태가 되다.’ 라는 의미를 지닐 때만 ‘-이-’와 결합하여 파생한다. ‘쎅이다’
는 ‘썩이다’의 움라우트형으로 ≪자료집≫에 따르면 <경기, 강원, 충북, 충
남>의 일부 하위 방언과 <제주> 전역에 나타난다. 그리고 ‘식이다’가 <강원, 
경북, 제주> 등 많은 지역에 나타나는데, 일부 지역어에서는 어두 경음화가 
된 ‘씩이다’가 나타난다. ‘묵-’은 표준어에서 ‘-히-’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
생시키는 반면에 여러 방언에서는 ‘-이-’ 결합형이 출현한다. 지역에 따라 
‘묵이-’의 움라우트형인 ‘뮉이-, 믹이-’ 등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6ㄷ)은 ‘ㅀ’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
사들이다. (6ㄷ)은 ‘끓~낋-이-, 누-이-, 자-이-, 뜨-이-’로 분석된다. ‘낋
이다’는 ‘끓이다’의 움라우트형이다. 표준어에서는 ‘자-, 뜨-’에 ‘-이우-’가 
결합되는 사동사가 파생되는데 반해 방언에서는 파생된 어기에 다시 ‘-이-’
가 결합되어 파생되는 경우가 있다. ‘뉘다’는 모음으로 끝나는 활용어기 ‘누-’
에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누이-’의 축약형이고 ‘자리에 뉘다’와 같이 쓰
인다. 
  ‘-애-’는 한국어의 유일한 사동파생접미사인데 ‘없-’ 어기에만 결합된다. 
그런데 <전북, 전남, 제주, 경북, 경남>의 하위 방언에서는 ‘없애다’ 대신에  
‘없이다’가 나타난다. 특히 <전라>에 가장 많이 출현된다.
   ‘-이우-’는 15세기에서의 모음이 ‘, 으’인 어기에 결합된 ‘-ㅣ오/-ㅣ우’
에서 변화한 것으로서 지금도 대체로 모음으로 끝난 어기에 결합한다는 음운
10) <경북 영덕>, <경남 하동>, <전북 옥구·익산·완주·정읍·임실·고창·순창>, <전남 
영광·장성·담양·곡성·구례·광산·신안·나주·승주·광양·진도·강진·고흥·완도>, <제주 북제
주>






론적 제약이 있다. 이상억(1980: 131)에서는 말모음이 ‘-/으-’인 대부분의 
어기에 ‘-ㅣ오/-ㅣ우-’가 연결된다고 하였다. 수집된 사동사를 살펴보면 모
든 방언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만 ‘-이우-’가 결합할 수 있고 선행모음
은 ‘아, 으’이다.  
  
  (6ㅁ)은 ‘뜨-이우-, 자-이우-, 쓰-이우-’로 분석된다. ‘띠우다’와 ‘씨우
다’는 ‘뜨-, 쓰-’에 ‘-이우-’가 결합한 후에 어두음절에서 단모음화를 겪은 
형태이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된다. 
  한편，≪보고서≫에서 수집된 방언형 중에 ‘-이-’에 의해 파생된 사동사는 
다음과 같다.
  
  (7)은 ‘녹-이-, 쎅~썩-이-, 보-이-’로 분석된다. (7ㄱ)은 ‘ㄱ’말음 어기
에 결합한 것이고 (7ㄴ)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이-’가 결합하여 파생
된 것이다. ‘녹이다~뇍이다’는 ‘녹-’에 ‘-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이고 
‘뜨거운 물에 넣어서 녹이다’와 같은 의미를 사용된다. ‘뇍이다, 쎅이다’는 ‘녹
11)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 <충남 서천·서산>, <전북 군산>, <전남 영암>, 
<경기 포천·이천·양평>, <경북 청송>, <강원 양양·홍천·평창>, <제주 서귀포·구
좌>
12) <경기 이천·양평>, <충북 제천>, <제주 한경·서귀포 포선면 가시리·서귀포 색달
동·구좌>, <경북 청송>, <강원 양양·홍천·평창>
13)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논산·
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진도·영광·영암·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 <경남 창원·창
녕·산청·울주·남해>, <제주 한경·서귀포 색달동·구좌>
(6) (ㅁ) 띄우다~띠우다(띄우다, 浮)
재우다(재우다, 眠)
씌우다~씨우다(씌우다, 使書)




이다, 썩이다’의 움라우트형이다. 
  ≪자료집≫과 ≪보고서≫에 보고된 ‘녹이다, 썩이다’의 분포 지역은 서로 차
이를 보인다. ≪자료집≫에 따르면 <경북>방언에 ‘썩-’에 ‘-이-’ 결합형이 
발견되지 않지만 ≪보고서≫에서는 <경북 청송>에도 ‘쎅이다’가 나타난다. 또
한, ≪자료집≫에 따르면 <제주> 전역에서 ‘썩이~쎅이-’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건입동>, <서귀포시 호근
동>에서는 표준 한국어와 같이 ‘썩히다’가 사용된다. <제주 구좌읍>에서는 
‘썩-’ 어기에 ‘-히-’ 결합형과 ‘-이-’ 결합형이 모두 쓰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와 결합할 때만 움라우트형으로 나타난다. <제주> 방언에서 ‘썩
-’에 ‘-히-’ 결합형은 신형으로, ‘-이-’ 결합형은 구형으로 볼 수 있다.
       
  ‘보이다’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 ‘보-’에 ‘-이-’가 결합되어 파생된 것이
다. 조사된 일부 지역에서는 ‘보-’에 ‘-이-’가 결합된 후에 모음 축약을 겪어
서 형성된 ‘베~뵈다’도 실현된다.
  2.2.2. ‘-히-’
 
  ‘-히-’는 동사나 형용사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전국 방언
에서 주로 평파열음, 평파찰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9ㄱ)은 평파열
음인 ‘ㄱ, ㅂ, ㄷ’ 말음 어기에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들이다. ‘-히-’는 모음
으로 끝나는 어기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8)  써키라/쎄기라 ≪보고서≫:제주 구좌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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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ㄱ)은 ‘눕~뉩-히-, 묻-히-, 식~씩-히-, 썩~쎅-히-, 잡~잽-히-, 읽
-히-’로 분석된다. ‘눕-, 잡-, 묻-’ 어기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히-’가 결
합한다. 반면에 ‘ㄱ’ 말음으로 끝나는 ‘식-, 썩-’ 어기에는 방언에 따라 ‘-이
-, -히-, -후-’가 결합되어 파생된 사동사들이 분포된다. ‘읽히다’는 ‘읽-’
에 ‘-히-’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9ㄴ)에서 보듯 일부 방언에서는 ‘-히-’와 결합하여 형성된 ‘녹히-, 삭히
-, 속히-’가 출현한다. ‘색히-, 뇍히-, 쇡히-’는 이들의 움라우트형이다.
  다음은 형용사 어기 ‘굽-, 넓-, 밝-’에  ‘-히-’가 결합한 예들이다.
  
  (10)은 ‘굽~귑-히-, 넓-히-, 밝-히-’로 분석된다. ‘-히-’는 폐쇄음이나 
‘ㄺ, ㄼ’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넓히다’는 
‘공간을 넓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밝히다’는 ‘밝게 하다’ 혹은 ‘옳고 그
른 것을 가려 분명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넓히다(넓-)’의 방언형을 살펴보면 파생어기의 말음이 ‘ㄼ’이나 ‘ㅂ’의 경우
에 대부분 지역어에서 ‘-히-’로 통합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많은 방언에서 
‘너르다’가 ‘너리고, 너리니, 널러’의 활용 패러다임을 보여 불규칙적인 활용을 
한다. 이 어기의 기저형은 ‘너리-/널르-’인데 방언에 따라 ‘-구/쿠/추-’ 등 
14) <경기 파주·화성>, <충북 단양·청원·옥천>, <충남 당진·홍성·보령·논산·대덕·금
산>, <경북 영풍·안동·상주·금릉>, <경남 밀양·의령·고성>, <전북 익산·부안·임실·
남원>, <전남 장성·곡성·구례·광산·화순·승주·광양·완도>
15) <경기 연천·화성·고양·김포>, <강원 정선·영월>, <충북 단양·제원·음성·청원·옥천·
영동>, <충남 서산·부여·논산>, <경북 영풍·봉화·안동·영양·영천>,  <전북 남원>, 
<전남 해남>, <제주> 전역








다양한 접미사가 결합된 사동사가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파생어기의 
차이가 난다. 
  
  ‘-히-’는 한편 파찰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12)는 ‘앉-히-, 맞-히-’로 분석된다. ‘앉히다’는 ‘앉-’에 ‘-히-’가 결합하
여 형성된 것이고 ‘앉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표준어에서는 ‘맞-’에 ‘-후-’
가 결합하여 형성된 ‘맞후다(맞추다)’로 나타나지만 <경기, 강원, 충북, 전
남>에서는 ‘-히-’가 결합되어 사동사가 형성된다.
  
한편, ≪보고서≫에서 ‘-히-’에 의해서 파생된 사동사는 다음과 같다. 
17) <경기 강화·고양·양주·남양주·광주·평택>, <강원 양양>, <충북 옥천·영동>, <전남 
영광·함평>, <전북 고창·순창> 
(11) 파생어기 접미사 분포지역
(ㄱ) ㅂ(ㄼ) -이-  <전북 옥구·익산>, <전남 고흥·진도·무안·광산>, <강원 홍천>
-후-  <경남 합천>
(ㄴ) 너르- -리-




-구- <강원 철원·화천·평창>, <충북 제원·영동·옥천>, <경북 울진>
-쿠- <경기 이천>, <강원 인제·원성·정선>, <경남 산청·진양·양산·사천·거제>, <전북 
장수>
-추- <전남 승주>




  (13)은 ‘쎅~썩-히-, 녹~뇍-히-, 입-히-, 앉-히-’로 분석된다. ‘썩히-~
쎅히-’는 ‘썩~쎅-’에 ‘-히-’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고 ‘쎅히다’는 ‘썩히다’
의 움라우트형이다. ‘녹히다’는 <전북, 전남, 경남> 등의 지역에서 분포된다. 
‘입히다’는 <제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표준어와 같은 형태로 사용
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가 
나타나거나 ‘-어주다’ 구문으로 실현된다. 
 
  2.2.3. ‘-리-’와 ‘-리우-’
　 접미사 ‘－리－’는　 16세기　 말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기주연 
1994:198) 동사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리-’는 유음으로 
18) <경기 화성·포천·파주>, <충북 제천·충주>, <충남 서천·서산·예산>, <전북 고
창>, <전남 영광>, <경북 의성>, <강원 양양·인제>, <제주 서귀포·구좌>
19) <경기 화성·파주>, <강원 인제>, <충북 옥천>, <충남 대전·논산·예산>, <전북 
남원·임실·고창>, <전남 진도·영광·보성>, <경남 창원>
20)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
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곡성·진도·영광·영
암·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 <경
남 창원·창녕·산청·울주·남해>, <제주 서귀포>
21) <경기 화성·포천·파주·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논산·
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곡성·진도·영광·영암·보






(14) (ㄱ) 저 애기 옫 입찌라    <제주 서귀포시 가시리>
(ㄴ) 옷을 입펴주라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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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는 어기나 ‘ㄷ’불규칙 용언, ‘르’불규칙 용언 어기에만 결합한다. 먼저 ≪
자료집≫에서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리-’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는 유음으로 끝나는 동사 어기에 ‘-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들
이고 ‘돌-리-, 말-리-, 빨-리-, 알-리-, 얼-리-’로 분석된다. 
  ‘말리다’는 ‘말-’에 ‘-리-’가 결합하여 파생시킨 것이고 ‘싸움을 말리다’와 
같이 쓰인다. 
  ‘-리-’는 다음 (16)과 같이 ‘ㄷ’불규칙 용언 어기, ‘르’불규칙 용언 어기에
도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16)은 ‘걷-리-, 싣-리-, 구르-리-, 너르-리-, 마르-리-’로 분석된다. 
‘실리다’와 ‘걸리다’는 ‘싣-’과 ‘걷-’의 불규칙 활용형 ‘실-, 걸-’에 ‘-리-’가 
결합된 것이다. ‘마르-’의 불규칙 활용형 ‘말-’에 ‘-리-’가 결합된 ‘말리다’는 
‘젖은 빨래를 좀 말려라’와 같이 사용되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된다. 
표준 한국어에서 동일한 형태인 사동사 ‘말리다’는 파생어기에 따라 방언형이 
22) <경기 시흥·광주>, <충북 괴산>, <경남 김해·남해>, <전북 익산·완주·진안·무주·
부안·정읍·임실·고창·순창>, <전남 정선·영암·광양·무안·함평·구례>, <제주 북제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말-’에 ‘-리-’가 결합된 ‘말리다’는 ‘싸움을 말리다’
와 같이 사용되고 <경북, 경남, 전북, 전남>등 에서는 ‘말리다’ 대신에 ‘말기
다’가 더 많이 나타난다. 
  ‘널리다’는 ‘너르-’에 ‘-리-’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인데 <전북, 전남>의 
대부분 지역,  <경기, 충북, 경남>의 일부 지역, <제주>의 북부에 분포된다. 
  한편, <전남, 경남, 제주>에서는 ‘-류/루-’ 형태도 발견된다. ‘-류-’는 ‘-
리우-’의 축약형으로 볼 수 있다. 정성경(2013)에서는 ‘-류-’를 ‘-리우-’의 
축약형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얼리다’의 경우는 ‘얼리우다’의　형태가　나오고 
‘-리-’ 접미사의　‘ㅣ’모음의　영향으로　‘-우-’에　‘ㅣ모음　순행동화’　현상이　생
기면서　‘얼류다’의　형태가　나오게　된 것이다. ‘-류(리우)-’가 통시적으로 ‘-
이우-’에서 유추된 것으로 중세 한국어와 가까운 일면을 보인다. ‘-리우-’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는 다음과 같다. 
 
  (17)은 어기에 ‘-리우-’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들인데 ‘너르-리
우-, 마르-리우-, 걷-리우-, 돌-리우-, 말-리우-, 알-리우-, 얼-리우-’
23) <경남 김해·남해>, <전남 정성>
24) <충북 보은>, <전남 담양>, <제주>
25) <제주>, <경남 울주·양산>
26) <경남 거제>
27) <강원 평창>
28) <경남 합천·합안>, <전남 여천>, <경북 영덕>
29) <전북 순창>, <전남 담양·화순·승주>, <제주 북제주>, <경북 영덕·영천·월성>








로 분석된다. ‘-류/루-’는 ‘-리우-’의 축약형으로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 ‘ㄷ’
불규칙 용언 어기, ‘르’불규칙 용언 어기의 활용형 어기에 결합한다. 방언 분
포를 살펴보면 <전남, 경남, 경북> 등에 가장 많이 분포된다. 
   다음으로 ≪보고서≫에서의 사동접미사 ‘-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본다. 
   
 
  (18)은 ‘늘-리-, 말~몰-리-, 살-리-, 알-리-, 얼-리-, 마르-리-’로 
분석된다. ‘늘리다’는 ‘늘-’에 접미사 ‘-리-’가 결합하여 파생된 것인데 ‘학생 
수를 늘리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말리다2’는 ‘말-’에 ‘-리-’가 결합하
여 형성된 것인데 ‘싸움을 말리다’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30) <경기 화성·포천·파주>, <충북 청원·충주·보은>, <충남 대전·논산·서천·서산·예
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곡성·영광·영암·보성>, <경북 청송·
고령·의성·청도>, <경남 창원·창녕·산청·남해>, <제주 서귀포>
31)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
서산·예산>, <전북 무주·임실>, <경북 상주·의성>,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
창>, <경남 산청·울주>, <제주 서귀포 색달동·구좌>
32)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논산·
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진도·영광·영암·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 <경남 창원·창
녕·산청·울주·남해>, <제주 한경·서귀포·서귀포 색달동·구좌>
33) <경기 화성·포천·파주>, <충북 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서천·서산·예
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진도·영광·영암·보성>, <경북 상주·
청송·고령·청도>, <강원 원주·홍천·인제>, <경남 창원·창녕·산청·울주·남해>, <제주 
한경·서귀포·서귀포 색달동·구좌>
34) <경기 화성·파주>, <충북 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군산·고창>, <전남 진도·영광·영암·보성>, <경북 고령>, <경남 창원>, <제
주 서귀포·구좌>
35)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
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군산·임실·고창>, <전남 진도·영광·영암·보성>, 
<경북 의성·청도>, <강원 양양·홍천·인제·평창>, <경남 창원·산청>, <제주 서귀포 
색달동·구좌>







  ‘살리다’는 ‘살-’에 ‘-리-’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중세 한국어에는 동
사 ‘살다’의 사동형으로 다음과 같이 ‘살이’와 ‘사-’가 공존하였다. ‘살이’는 
허용의 뜻을 가져 ‘~에 살게 하다’의 뜻으로 쓰였음에 비해 ‘사-’는 ‘죽이
다’의 반대 뜻인 단순한 타동사 ‘살리-’의 뜻으로 쓰였다(허웅1975:171). 
   
   (19)      吳ㅅ 周瑜ㅣ 孫策 집주어 살이고     ≪杜詩諺解甘4:27≫
              나랏 小民을 사시리잇가            ≪용비어천가52≫
                
  ‘얼리다, 알리다’는 ‘얼-, 알-’에 ‘-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이다. ≪
보고서≫에 조사된 결과에 따라 ‘얼리다, 알리다’의 출현 지역은 ≪자료집≫과 
차이가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충북 청원>, <경북 봉화>, <경북 상
주> 등의 지역에는 ‘알구다’가 분포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다’로 나
타난다. <경기 양평․이천>, <강원 정선>, <충북 중원> 등의 지역에서는 ≪
자료집≫에 따르면 ‘알리다’가 사용되었는데 ≪보고서≫에서는 다시 ‘알구다’
로 나타난다. 따라서 ‘알리다’는 전국적인 분포 범위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얼리다’의 경우, ≪자료집≫의 조사 결과에 비해서 ≪보고서
≫에서 나타난 지역이 더 많아졌다. (18ㄴ)은 ‘마르-리-’로 분석된다. ‘말리
다1’는 ‘고추를 말리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20)은 ‘살-리우-, 늘-리우-, 알-리우-, 얼-리우-, 마르~-리우-’로 분
석된다. ‘-류/루-’의 출현 지역을 살펴보면 <전남, 제주>에 가장 많이 나타
난다.
  2.2.4. ‘-기-’, ‘-키-’
 
   ‘-기-’는 일반적으로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나 마찰음, 파열음 ‘ㅌ, ㄷ’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도 결합된다. ≪자료집≫에서 ‘-기-’와 결합한 사동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21)은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기-’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들인데 
‘감~강-기-, 굶~궁~깅-기-, 숨~숭~슁~심~-기~끼~키-, 싱~신~-기~
끼~키-, 옴~옹~욍-기-’로 분석된다. 
  ≪자료집≫에 수집된 사동사를 살펴보면 비음으로 끝나는 동일한 어기에 
‘-기~끼~키’의 교체가 확인된다. 일부 방언에서는 ‘-기-, -키-, -끼-’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다음 (22)와 같이 ≪자료집≫에서 ‘신기다’의 방언형을 살펴보면 방언에서 
비음 뒤 경음화가 적용된 ‘신끼-’가 나타나며, ‘신키-’도 나타난다.
37) <제주 한경·서귀포 ·서귀포 포선면 가시리> 
38) <전남 곡성>
39) <제주 서귀포 색달동·구좌>
40) <전북 무주·남원>, <전남 곡성>, <경북 상주·청송·고령>, <강원 원주>, <경남 









  김소영(2014)에서는 방언에서 사동접사 ‘-기-’와 결합할 때 ‘신키다/신끼
다(신기다)’41)처럼 경음과 격음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러한 경음과 격음의 교체 현상은 <전남> 방언에서의 ‘보둠키다
(보둠끼다), 신키다(신끼다)’에서도 확인된다. 정성경(2003)에 따르면 <전
남> 방언의 피·사동 파생어에서 다음과 같이 동일한 어기에 ‘-기-’와 ‘-키
-’가 혼용되어 쓰이는 경향이 있다.  
  
  
41) ‘안기다, 신기다, 감기다’ 등에서 피·사동 접미사는 경음화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
성규(1987:15-16)에서 논의했듯이 비음 뒤에서의 경음화가 발생하기 전에 피·사동 
접미사 ‘-기-’가 생산성을 잃음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전남, 함북 등의 많
은 방언에서는 ‘안끼다, 신끼다, 감끼다’와 같이 경음화가 적용된 예들이 나타난다. 이
러한 차이는 파생접사의 생산성 및 비음 뒤에서의 경음화 발생 시기에서 기인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22) 방언형 분포지역  
신키-
(신기다)
<경기 옹진·시흥·화성·용인·남양주·양평>, <강원 화천·양구·
인제·고성·춘성·홍천·양양·횡성·평창·명주·원성·영월·정선·삼
척>, <충북 음성·중원·단양·보은>, <충남 서산·아산·홍성·공




<경기 파주·포천·고양·광주·이천·여주·평택·안성>, <충북 진
천·청원>, <충남 청양·연기·부여·논산·금산·예산>, <경북 영












  ≪자료집≫에 따르면 ‘숨기다, 신기다’는 경음화가 적용된 어형들이 여러 방
언에서 나타나지만, ‘옮기다’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 ‘-기-, -키-, -끼-’가 혼용되어 쓰이는 것은 어휘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끼~키-’를 모두 ‘-기-’ 
접미사로 분석한다. 
  ‘숨기-~숭기-~슁기-~심기-~’는 ‘숨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사동사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드러나지 않게 하다’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국 방언에
서 ‘숨-, 숭-, 슁-, 심-’ 등 여러 가지 형태가 발견되는데 이들은 ‘숨-’에서 
연구개음화나 움라우트 등의 음운현상을 겪어서 형성된 것이다.42) ≪자료집
≫에서는 ‘심키다’가 <경남>의 일부 지역에만 나타난다. 
   
  (24)는 유음으로 끝나는 동사 어기에 ‘-기-’가 결합한 것인데 ‘말-기-, 
알-기-’로 분석된다. 대부분 방언에서 표준어와 같이 ‘ㄹ’말음 어기에 ‘-리-’
가 결합하여 파생시킨 사동사가 쓰이고 있는 반면에 <경남>이나 <전남> 등
에서는 ‘-기-’ 결합형이 사용된다. 특히 <경북 영천·영일·월성>, <경남 창
녕>에서는 ‘말기다’와 ‘말리다’가 같이 쓰이고 있다. ‘알기다’는 몇몇 지역어에
만 출현되고 ‘알-’에 ‘-기-’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소개하여 알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42) 양순임(2012)에 따르면 움라우트에서 ‘ㅗ’가 ‘ㅔ’로, ‘ㅜ’가 ‘ㅣ’로 변화하는 이유는 
해당지역에서 ‘ㅟ’와 ‘ㅚ’가 단모음 체계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ㅜ’와 ‘ㅚ’의 혀높이
에 해당하는 모음이 ‘ㅣ’, ‘ㅔ’이기 때문이다.
43) <전북 익산·김제·부안·정읍·임실·고창·순창>, <전남>, <경북 고령·경산·달성·영천·
영일·월성>, <충남 논산>, <강원 인제·고성·명주·양양>, <경남 합천·밀양·함양·산
청·의령·하동·진양·합안· 의창·김해·양산·사천·고성·남해·통영·거제·창녕>
44) <강원 양구>, <경북 월성>, <경남 거제>






  (25)는 파열음, 마찰음으로 끝난 동사 어기에 ‘-기-’가 결합된 것으로 
‘벳~빗~빗~뻿-기-, 뜯~띧-기-, 맡~맽-기-’로 분석된다. ‘벳기-, 빗기-’
는 ‘벗기다’의 움라우트형이다. ≪자료집≫에서 ‘벗기다’의 방언형은 모두 움라
우트를 겪은 형태로 나타나고 <강원, 충북, 경북, 전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벳기다’ 대신에 ‘빗기다’로 나타난다. ‘ㅓ>ㅣ’의 변화과정은 최명옥(1988)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에’와 ‘애’가 음소로서 변별되던 시기에 움라우트가 일
어난 뒤, ‘에>이’의 통시적 변화를 겪어 ‘-이-’로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맡기다~맽기다’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데 방언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맡기다’에 대해 김완진(1973)에서는 ‘이다>맛지다>맡기다’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중세 한국어에서는 ‘-이-’와 결합하여 ‘맛디
다’가 되는데 구개음화를 겪어서 ‘맛지다’로 변화하게 된다. 그　후에　‘다’가　
‘맡다’로　변했으므로　‘맛지다’도　‘맡이다’로　변할　것이　기대되지만　그렇게　하여　




  (26)은 ‘ㄷ’불규칙용언 활용 어기에 ‘-기-’가 결합하여 파생된 것이고 ‘걷~
걸~걿~-기-, 싣~~실-기-’로 분석된다. ‘걷기다’는 ‘걷게 하다’의 의미
로 사용된다. 대부분 방언에서 ‘걸리다, 걸루다’로 나타나지만 <경북>에서는 
다음(27)과 같이 ‘걷기다, 걸기다, 걿기다, 기다’ 등 다양한 방언형으로 실
현된다. <경북> 방언에서 ‘-리-, -기-, -키-’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
동파생어기의 기저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세환(2014)에 따르면 <경북> 방






   
  한편, ≪보고서≫에서 ‘-기-’는 비음, 마찰음,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
합하여 형성된다.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 ‘-기-’ 대신에 ‘-끼-, -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28)은 ‘궁~깅~굼-기-, 숨~숭~슁~싱-기~키-, 신~싱-기~끼~키-’로 
분석된다. ‘싱기다’는 ‘신-’에 ‘-기-’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가 연구개음화
된 것이다. ‘슁기~싱기-’는 ‘숨-’에 ‘-기-’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가 연
구개음화와 움라우트 등 음운현상을 겪어서 형성된 것인데 지역에 따라 움라
우트의 동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거의 모든 방언에서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기-’가 통합되지만 <제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독특한 어형이 쓰이
고 있다.
45)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
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곡성·진도·영광·영
암·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 <경
남 창원·창녕·산청·울주·남해>, <제주 서귀포 호근동>
46)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
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곡성·진도·영광·영
암·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 <경
남 산청·울주·남해>,<제주 한경·서귀포 호근동>
47)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
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곡성·진도·영광·영









  신기다~싱기다~싱끼다~싱키다(신기다, 履)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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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30ㄱ)은 ‘ㅅ’으로 끝나는 어기에 ‘-기-’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들
인데 ‘벗~벳~빗~-기-, 웃~잇~-기-’로 분석된다. ‘벳기~빗기~-’는 ‘벗-’
에 ‘-기-’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의 움라우트형이다. ‘웃기다’는 ‘웃게 하
다’의 의미를 가지는데 지역에 따라 움라우트를 적용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
다. 
  
  (30ㄴ)은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기-’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들인데 
‘늘-기-, 말-기-, 알-기~키-’로 분석된다. ‘말기다’는 ‘말-’에 사동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파생된 것이고 ‘싸움을 말리다’와 같이 쓰인다. ≪자료집
≫에 비해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더 많은 방언에서 ‘말리다’와 ‘말기
다’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경남 산청>에서는 ‘말기다’가 구형으로 ‘말리다’
48)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
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곡성·진도·영광·영
암·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 <경
남 창원·창녕·산청·울주·남해>. <제주 한경·서귀포 호근동·서귀포 포선면 가시리·서귀
포 색달동·구좌>
49)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
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곡성·진도·영광·영
암·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 <경
남 창원·창녕·산청·울주·남해>. <제주 서귀포 호근동·구좌>
50) <경북 상주>, <강원 원주>, <강원 홍천>
51) <전남 곡성·진도·영광·고성·광양·신안>, <전북 완주·남원·군산·임실·고창>, <경북 
고령·청도·경주>, <경남 창원·창녕·산청·울주·남해·고성·하동> <충남 논산·서천>
52) <충남 논산>, <강원 홍천>, <경북 의성·경주>
(30)   (ㄱ)   벗기다~벳기다~빗기다(벗기다, 脫)48)
  웃기다~잇기다~윗기다(웃기다, 笑)49)
(29)  굶기다: 밥을 굼찌라        ≪보고서≫: <제주 서귀포 가시리>
숨기다: 저 시게 곱찌라     ≪보고서≫: <제주 서귀포 가시리>
신기다: 자의 신 신찌라     ≪보고서≫: <제주 서귀포 가시리>
(ㄴ)    늘기다(늘리다, 增)50)
   말기다(말리다2, 禁)51)
   알기다~알키다(알리다, 知)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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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형으로 공존한다. ≪자료집≫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말리
다’가 더 많은 지역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조사된 모든 <전남> 지역에서 ‘말
기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직 고어형이 보존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료집≫에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강원>의 일부 하위 방언에서 ‘말기
다’가 나타나지만 ≪보고서≫에서 조사된 강원도의 하위 지역에서는 ‘말기다’
가 발견되지 않는다. 
   (31) ‘말리다’와 ‘말기다’가 공존되는 지역： 
      <충남 논산>, <경남 창원·산청·울산>, <경북 경주>, <전북 임실·남원>
  ‘알기다’는 ‘알-’에 ‘-기-’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이고 ≪보고서≫의 조
사 지역 중에 <충남 논산>, <강원 홍천>, <경북 의성>에서만 발견된다. ≪
자료집≫에서 ‘알기다’의 분포 지역과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키-’는 일반적으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자료집≫에서 ‘-키-’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는 다음과 같다. 
  (32ㄱ)은 ‘놀래-키-’로 분석된다. 표면적인 형태만으로 보면 ‘눌래키다(눌
라-)’는 파생어기에 중첩접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놀라+이키’로 분석될 가능
성도 있다. 하지만 ≪자료집≫에서의 ‘놀라다’의 방언형을 보면 일부 방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방언에서 ‘놀래다’로 나타난다.
  ‘놀라다’의 사동형의 방언 분포를 보면 남부 방언에서는 주로 ‘놀래주다/놀









래게 하다’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강원, 경기, 충북, 경남>의 일부 방언에서
는 주로 ‘놀래-’에 ‘-키-’가 결합하여 형성된 ‘놀래키다’가 나타난다. 
  (32ㄴ)은 ‘뛰-키-’로 분석되는데 표준 한국어에서 장형사동 ‘뛰게 하다’로 
실현된다. 그런데 <경기 남양주>에서는 파생어기 ‘뛰-’에 사동접미사 ‘-키
-’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32ㄷ)은 ‘앉-’에 ‘-히-’가 결합하여 
형성된 ‘앉히-’에 다시 ‘-키-’가 결합하여 파생시킨 것이다. (32ㅂ)은 ‘걷-’
의 활용형 어기에 ‘-리-’가 결합한 후에 다시 ‘-키-’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
이다. 
  따라서 ‘-키-’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33)은 ≪보고서≫에서의 사동접미사 ‘-키-’의 결합 양상이다. 
 
  (33ㄱ)은 ‘보-키-’로 분석된다. ‘보키다’는 ‘보-’에 사동접미사 ‘-키-’가 
결합하여 파생시킨 사동사이다. 조사된 지역 중에는 ‘보키다’ 어형만 발견된
다. (33ㄴ)은 ‘앉히-키-’, (33ㄷ)은 ‘뵈-키-’로 분석된다. ‘-키-’는 모음으
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형성한다.  
  2.2.5. ‘-지-’
  ‘-지-’는 <제주>의 사동사에서 확인되고 다른 방언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
는다. ‘-지-’는 일반적으로 ‘-기-’ 대신에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나 ‘-히-’ 









  (34)는 ‘곱-지-, 눕-지-, 앚-지-, 굶-지-, 뜯-지-’로 분석된다. (34
ㄱ)은 파열음이나 파찰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표준어에서는 ‘-히-’와 결합하
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 반면에 <제주>에서는 ‘-지-’와 결합하여 사동사를 
형성한다. (34ㄴ)은 표준어에서는 ‘-기-’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데 
<제주>에서는 ‘-지-’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한다. 하지만 사동사 ‘-리
-’, ‘-이-’가 나타나는 환경에서는 ‘-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35)는 ≪보고서≫에서 ‘-지-’에 의해서 파생된 사동사들이다. 
  
  (35)는 ‘앉~앉-지-, 입-지-, 굶-지-, 신-지-, 웃-지-’로 분석된다. ≪






64) <제주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서귀포 색달동·구좌>
65) <제주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서귀포 색달동·구좌>
66) <제주 한경·서귀포 호근동·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서귀포 색달동·구좌>
67) <제주 한경·서귀포 색달동·구좌>
68) <제주 한경·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서귀포 색달동·구좌>
(35) (ㄱ)  앚지라~앉지라(앉히다, 坐)64)
 입지라(입히다, 穿)65)
(ㄴ)  굶지라(굶기다, 飢)66)
 신지라(신기다, 履)67)
 웃지라(웃기다, 笑)68)






다. ≪자료집≫과 같이 ‘-이-, -리-’ 대신에 어기에 결합하지 않고 ‘-히-’
대신에 평음인 ‘ㅈ’, ‘ㅂ’말음 어기에 결합하거나 ‘-기-’ 대신에 마찰음이나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지-’는 <제주> 
방언에서 생산성이 높은 사동접미사라고 할 수 있다.  
  
  2.2.6. ‘-우-’
 
  ‘-우-’계 사동접미사에는 ‘-우-, －구-, -쿠－, -후-, -추-’ 등이 있다. 
이들은 동사나 형용사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한다.
  ‘-우-’는 일반적으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파생시키는데 일부 
방언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도 결합된다. 
  
  (36ㄱ)은 유음으로 끝나는 동사 어기에 ‘-우-’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
이고 ‘얼-우-’로 분석된다. ‘얼-’에 표준 한국어에서는 ‘-리-’가 결합하여 
‘얼리다’를 파생되는데 <경북, 경남, 전남>의 하위 방언에서는 ‘-우-’가 결합
하여 형성된 ‘얼우다’가 나타난다.71)
  (36ㄴ, ㄷ)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우-’가 결합한 것인데 ‘메~미~-
우-, 튀-우-’로 분석된다. ‘메우다~미우다’는 ‘구덩이를 메우다’와 같이 사용
되고 있고 중세 한국어에서도 ‘메우/메오’로 쓰였다. <충북, 충남, 전남, 경
69) <경북 군위·칠곡·경산·고령·청도>, <경남 울주·양산·김해·합천·의령·함안·산청·진양·
거제·고성·사천·하동·구례·광양·남해>, <전남 보성·곡성·여천·고흥·장흥·영암>
70)<충북 보은>, <경북 예천·안동·금릉·영임·경산·영천·고령·청도>, <경남 창녕·산청·의
령·하동·진양·함안·의창·김해·사천·고성·통영>
71) <경남 창녕·밀양·의창·통영>에서는 ‘얼아-’로 나타난다. ‘얼아-’는 ‘얼우-+-아->
얼와-’가 활음 탈락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경남> 방언에서는 ‘썩하-’:<경
남 창녕·통영>, ‘앉하-’:<경남 창녕>, ‘녹하-’:<경남 창녕>, ‘말라-’:<경남 창녕>
가 많이 발견된다.




북>등의 일부 하위 방언에서는 고모음화를 겪어 ‘메우- >미우-’로 변화하였
다. ‘튀기다’는 ‘튀다’의 사동사이다. 일부 방언에서는 ‘튀기다’ 대신에 ‘튀-’에 
사동접미사 ‘-우-’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가 출현되는데 특히 <경남> 방
언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다음으로 ≪보고서≫에서의 사동접미사 ‘-우-’의 결합 양상을 살펴본다. 
  (37)은 ‘깨-우-, 돋-우-, 얼-우-’로 분석된다. ‘돋우다’는 ‘돋-’에 ‘-우-’
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제주>에서 다음과 같이 ‘올리다’로 사용하고 있
다. 
  ‘얼우다’는 ‘얼-’에 ‘-우-’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자료집≫에서는 ‘얼
우다’가 <경남, 경북, 전남>의 많은 하위 방언에만 나타난다. 그런데 ≪보고서
≫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에는 아직 ‘얼우다’가 분포되지만 <전남>방언
에서는 ‘얼우다’보다 ‘얼리다’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얼-’에 ‘-우-’  
 결합형의 중심지는 <경남>일 가능성이 높다.
  2.2.7. ‘-구-, -쿠-’ 
  중부 방언에서 ‘-구-’는 주로 자동사 어기 및 동작성 어기와 결합하여 타동
사를 만드는데 그 타동사는 [+유정성]을 주어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
72)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
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곡성·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 <경남 창원>. <제주 
한경·서귀포 호근동·서귀포표선면 가시리·서귀포 색달동·구좌>
73)  <경기 이천>, <충남 서천·서산>, <전북 남원·고창>, <전남 진도·영암>,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 <경남 남해>
74)<경북 경주·청도>, <경남 하동·고성·창원·창녕·산청·남해·울산>, <전남 광양>
(37) (ㄱ) 깨우다(깨우다, 覺)72)
(ㄴ) 돋우다(돋우다, 昇)73)
(ㄷ) 얼우다(얼리다, 凍)74)
(38)  씸지를 좀 올리라     ≪보고서≫: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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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심재기 1987). 전국 방언의 사동사를 살펴보면 ‘-
구-, -쿠-’가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할 수 있는데 몇몇 지역어에서는 비
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도 ‘-구-, -쿠-’가 결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방언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구~쿠-’가 수의적으로 나타나고 규칙성을 찾기가 어렵다.
  ≪자료집≫에서의 사동접미사 ‘-구-’에 의해서 파생된 사동사는 다음과 같다. 
  
  
  ‘-구-’는 형용사나 동사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39ㄱ)는 
‘알-구-, 얼-구-’로 분석되는데 유음으로 끝나는 동사 어기에 ‘-구-’가 결
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들이다. ‘알구다’는 ‘알-’에 ‘-구-’가 결합되어 ‘알게 하
다’의 의미로 쓰이며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많은 방언에 나타난다. ‘얼
구다’는 ‘얼-’에 ‘-구-’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 것인데 ‘얼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표준 한국어의 ‘얼리다’ 대신에, ‘얼구다’가 <제주,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알구다’와 ‘얼구다’의 출현 지
역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
  (39ㄴ)은 형용사 어기에 결합하여 형성된 것인데 ‘너르-구~쿠-’로 분석된
75) <강원 인제·양양·평창·명주·삼척>, <충북 음성·청원·괴산·보은>, <충남 연기>, 
<경북 영풍·울진·예천·상주·의성·영일·경산·영천>
76) <경기 연천·포천·양주·남양주·가평·용인·이천·여주>, <강원 철원·고성·춘성·홍천·양
양·횡성·평창·명주·원성·영월·정선·삼척>, <충북>, <충남 공주·연기·논산·대덕·금산>, 
<경북 영풍·봉화·울진·문경·예천·안동·영양·상주·의성·선산·영일·경산·청송·금릉·성주·달
성>, <경남 거창·함양>, <전북 익산·완주·진안·무주·임실·장수·남원>
77) <경기 이천>, <충북 제원·영동·옥천>, <강원 인제·원성·정선·철원·화천·평창>, 
<경북 울진>, <경남 산청·진양·양산·사천·거제>, <전북 장수> 
78) <경남 합천·양산>
79) <경북 의성·상주·영일·경산·영천·고령·청도>, <경남 밀양·사천·양산>






다. ‘널구다’는 ‘너르다’의 불규칙 활용형인 ‘널-’에 ‘-구-’가 결합하여 ‘넓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사동사이다. 곽충구(2004)에 따르면 함북 방언의 ‘알
쿠다, 널쿠다’의 ‘-쿠-’는 일종의 강음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집≫
에 따르면 ‘널구다~널쿠다’가 주로 <충북, 강원, 경남>의 일부 하위 방언에
서 나타난다.
  (39ㄷ)은 비음으로 끝나는 동사 어기에 ‘-구-’가 결합한 것인데 ‘숭-구~
쿠-, 굶-구~쿠-’로 분석된다. ‘숭구다’는 ‘숨-’에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이며 <경상>의 일부 지역에만 분포된다. 다음과 같이 중세 한국어에서 
특수어기 교체를 보이는 예들이 있는데 ‘-,-,-’에 ‘-우-’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유음이나 비음으로 끝나는 동일한 어기에 ‘-구-’대신에 ‘-쿠-’가 수의적으
로 나타난다, 즉 규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방언에서는 ‘-쿠
-’가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도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41)은 ‘놀래-쿠-’로 분석되는데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사동접미사 ‘-쿠
-’가 직접 결합한 것이다. 하지만 ‘놀래쿠다’는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
고 오직 <강원>의 개별 하위 방언에서만 나타난다. 
  다음으로 ≪보고서≫에서의 ‘-구~쿠-’접미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본다.
80) <강원 명주·평창·정선·영월>
(40) (ㄱ) 너므∼- > 넝구-(넘기-)
다-∼- > 당구-(담그-)
(ㄴ) -~- > 장구-(잠그-)
(ㄷ) 시므~- > 심구-/싱구-/숭구-(심-)
(41) 놀래쿠다(놀래다, 驚)80)




  (42)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사동접미사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
동사들이다. (42)는 ‘늘-구-, 살-구-, 알-구-, 얼-구~쿠-’로 분석된다. 
‘살구다’는 ‘살-’에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인데 <경기, 강원>의 
일부 하위 방언에서 나타난다. ‘알구다’는 ‘알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며 <충북, 
강원, 경기>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특히 <강원 원주>에서는 ‘알구다’와 
‘알리다’가 모두 사용되고 있지만 ‘알구다’가 더 많이 쓰인다. ≪자료집≫에서
는 <경북>의 많은 하위 방언에 ‘알구다’가 나타났지만 ≪보고서≫에서 조사
된 <경북> 지역에서는 ‘알구다’가 발견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늘구다’는 ‘늘
-’에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인데 분포 지역은 ‘알구다, 살구다’와 
크게 차이가 없다. ‘얼구다’는 ‘얼-’에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며 다음
과 같이 쓰인다. 
  ‘얼구다’는 ‘늘구다, 살구다, 알구다’ 등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출
현한다. <충북 옥천·보은>, <강원 삼척>에서는 ‘얼구다’와 ‘얼리다’가 모두 
쓰이고 있다. 특히 <강원 삼척>에서 ‘얼구다’는 구형으로 ‘얼리다’는 신형으
로 쓰인다. 한편, <경북 경주>에서는 ‘얼우다’와 ‘얼구다’가 같이 쓰인다. ≪
자료집≫에 따르면 <충북> 전역에서 ‘얼구다’가 출현하지만 ≪보고서≫의 
<충북>방언에서는 ‘얼구다’ 대신에 ‘얼리다’가 더 많이 나타난다. 
81) <충북 제천·옥천>, <경기 포천·이천·양평>, <전북 남원>, <강원 양양·홍천·인제·
평창>
82) <경기 포천·이천>, <강원 홍천>
83) <충북 제천·이천>, <강원 양양·삼척·원주·평창·정선>, <경기 양평·이천>
84) <경기 포천·이천·양평>, <충북 제천·보은·옥천>, <충남 대전·공주·천안>, <전북 




    (43) 냉동시레 너:서 얼궏따   ≪보고서≫: <전북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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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ㄱ)은 ‘돋-구-’로 분석되고 (44ㄴ)은 ‘숭-구~쿠-’로 분석된다. ≪보고
서≫에서도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어형은 <경
상>에서만 발견된다. ≪자료집≫에 비해서 <경북>과 <경남>의 일부 지역어
에 ‘숭구-~숭쿠-’대신에 ‘숭기다’가 사용된다. 특히 <경남 고성>에서 ‘숭-’
에 ‘-기-’와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를 모두 쓰이고 있다. 
  2.2.8. ‘-후-’, ‘-추-’
  기주연(2014)에 따르면 ‘-후/호-’는 ‘-+-호(초), 맞+-호(마초), *멎
+-후(머추), *곶+-호(고초)’와 같이 보통 ‘ㅈ’말음 어기에 쓰이는데 현대 한
국어에서는 ‘-추-’로 통일되었다. ≪자료집≫에서는 전국 방언에서 ‘ㅈ’ 말음 
어기뿐만 아니라 ‘ㄱ’ 말음 어기, ‘ㅂ’ 말음 어기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들도 출현된다. 
  ≪자료집≫에서의 사동접미사 ‘-후-’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5) <경기 화성·포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예산>, <전북 
무주·임실>, <전남 곡성·보성>, <강원 양양·홍천·인제·평창>
86) <경북 청도·경주>, <경남 고성>








(44) (ㄱ) 돋구다(돋우다, 昇)85)
(ㄴ) 숭쿠다~숭구다(숨기다, 隱)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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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ㄱ)은 ‘ㄱ’ 말음으로 끝나는 동사 어기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
동사들인데 ‘녹-후-, 삭-후-, 속-후-, 식-후-, 썩~쎅-후-’로 분석된다. 
‘쎅후다’는 ‘썩후다’의 움라우트형이다. 표준 한국어에서는 ‘-히-’가 결합되는 
반면 ≪자료집≫에 따르면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썩후다’는 <경기, 강
원,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방언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녹-, 삭-, 속-’
에 표준 한국어에서는 ‘-이-’와 결합하는 반면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는 ‘-후-’가 결합한다. ‘식후다’는 ‘식-’에 ‘-후-’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이다. ‘ㄱ’ 말음 어기에 ‘-후-’ 결합형은 광범위하게 
분포되지만 어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속후다’는 ‘녹후다, 삭후다, 식후다, 썩
후다’에 비해서 출현 지역이 제한적이고 <경북>의 몇몇 하위 방언에만 발견
된다. 
  (45ㄴ)은 ‘낮-후-, 앉-후-, 맞-후-’로 분석되는데 평파찰음으로 끝나는 
87) <충북 영동>, <경북 예천·문경·안동·청송·선산·금릉·군위·영일·성주·경산·영천·고령·
달성·청도>, <경남 거창·합천·창녕·울주·함양·산청·하동·진양·함안·의창·김해·양산·사
천·남해·통영·거제>, <전북 무주·순창>, <전남 곡성·여천>
88) <충북 옥천·영동>, <충남 논산·금산>, <경북 영임·경산·상주>, <경남 거창·합천·
창녕·밀양·울주·함양·산청·의령·진양·함안·의창·김해·양산·사천·고성·남해·통영·거제>, 
<전북 완주·진안·무주·김제·부안·정읍·임실·장수·고창·순창>, <전남 영광·장성·곡성·광
산·신안·무안·나주·승주·영암·진도·강진·고흥·여천·완도> 
89) <경북 합천·밀양·사천·고성>
90) <충북 음성·청원·보은·옥천·영동>, <충남 연기·논산·금산·공주>, <경북 문경·의성·
청송·금릉·선산·군위·영일·성주·영천·예천·상주·칠곡·경산·고령·달성·청도·월성>, <경남 
거창·합천·울주·합양·산청·의령·하동·진양·합안·창녕·김해·양산·사천·고성·남해·거제>, 
<전북 익산·완주·진안·무주·김제·부안·정읍·임실·장수·고창·순창·남원>, <전남> 전역











어기에 접미사 ‘-후-’가 결합한 것이다. 표준 한국어에서는 ‘앉-’에 -’히-’
가 결합되는 반면 일부 방언에서는 ‘-후-’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앉후다’는 특히 <강원, 경북, 경남>의 하위 방언에 많이 출현되고 ‘자리에 
앉히다’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밥을 앉히다’와 같은 의미로 쓰일 때에는 
전국적으로 ‘-히-’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만 분포된다. 
  (45ㄷ)은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이고 
‘넓-후-’로 분석되는데 <경남 합천>에서만 나타난다. 
  다음으로 ≪보고서≫에서 ‘-후-’ 접미사에 의해서 파생된 사동사를 살펴본
다.
 
  (46)은 ‘썩-후-, 녹-후-, 앉-후-’로 분석된다. ‘썩후다’는 ‘썩-’에 ‘-후
-’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이고 (47)과 같이 쓰인다. ‘썩후다’는 <경기, 제
주, 강원>을 제외한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된다. ‘식후다’는 ‘식-’에 ‘-후-’
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앉-’에 표준 한국어에서는 ‘-히-’가 결합하는데 
<경북, 경남, 강원>의 일부 하위 방언에서는 ‘-후-’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
생시킨다. 하지만 <경남 창원>에서는 구형 ‘앉후다’를 대신에 신형 ‘앉히다’
도 같이 쓰이고 있어서 ‘앉후다’의 분포 지역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후-’는 평파열음 ‘ㄱ’이나 평파찰음 ‘ㅈ’으로 끝
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형성된다. 하지만 ≪보고서≫와 ≪자료집≫의 ‘녹후다, 
94) <경기 포천>, <충북 보은>, <전남 곡성>, <경북 상주·의성>, <강원 원주>
95) <충북 청원·보은·옥천·영동>, <충남 공주·대전·논산·천안>, <전북 무주·남원·군산·
임실·완주>, <전남 곡성·진도·영암·보성·광양>, <경북 상주·청도·경주>, <경남 산
청·고성·하동>, <강원 원주>




(47)  감자를 써쿤다   ≪보고서≫: <전북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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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후다, 안후다’의 출현 지역은 서로 차이가 있다. 특히 ‘-후-’ 결합형과 ‘-
히-’ 결합형이 공존하는 지역에서 변화가 많이 확인된다. 
  ‘-추-’는 전국 방언에서 ‘늦추다, 맞추다’로 나타나는데 ‘ㅈ’ 말음어기에 ‘-후
-’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자료집≫에서는 <전남 승주>에서 ‘너
르-’의 활용형 어기 ‘널-’에 ‘-추-’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가 나타난다.
  
  ‘널추다’는 ‘너르-추-’로 분석된다. ‘너르-’의 불규칙 활용형인 ‘널-’에 ‘-
추-’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된다. ≪자료집≫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
에 ‘-추-’가 결합한 사동사가 ‘널추다’만 발견되지만 정성경(2013)에 따르면 
전남 동부 지역에 속하는 <여수, 순청, 광양> 등에서 말음이 모음이나 ‘ㄹ’인 
경우에 ‘-추-’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 예들이 확인된다.
  2.2.9. ‘-애-’
 
  ‘-애-’는 한국어에서 어기 ‘없-’에만 결합되는 사동파생접미사이다. 다음과 
같이 ≪자료집≫에서 ‘없애다’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데 일부 방언의 하위 방
언에서는 ‘없애다’ 대신에 ‘없이다’가 출현한다. 
  2.2.10. 소결
97) <전남 승주>
(48) 널추다(넓히다, 廣)97)
  (49) 정성경(2013) 머물추-(머물게 하-), 타추/테추-(불에 태우-), 빠추-(빠뜨리-), 퍼추-(퍼뜨리-)
(50) 없애다~읎애다(없애다,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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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수집된 사동
사들을 접미사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자료의 조사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도 살펴보았다. 
  ≪자료집≫과 ≪보고서≫를 분류하여 각　지역어의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
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6], [표7]과　같다.
 [표6] ≪자료집≫에서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


























































　(食) 먹이－ 먹이－ 먹이－ 먹이－ 먹이－ 먹이－ 먹이－ 먹이－ 먹이－
높이－
　(高)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닦이－
（擦） 닦이－ 　－ 닦이－ 닦이－ 닦이－ 닦이－ 닦이－ 닦이－ 닦게하－
끓이－



















































（入） 들이- 들이- 들이- 들이-
들이-












































































































































































앉후－ 앉히－ 앉히－ 앚지－
앉히-
 (밥) 앉히- 앉히- 앉히- 앉히- 앉히 앉히- 앉히- 앉히- 앚지-
굽히－






 (履) 신기－ 신기－ 신기－ 신기－ 신기－ 신기－ 신기－ 신기－ 신기－




 (任) 맡기－ 맡기－ 맡기－ 맡기－ 맡기－ 맡기－ 맡기－ 맡기－ 맡기－
뜯기-
 (撏) 뜯기- 뜯기- 뜯기- 뜯기- 뜯기- 뜯기- 뜯기- 뜯기- 뜯지-
감기-
 (洗) 감기- 감기- 감기- 감기- 감기- 감기- 감기- 감기- -
굶 기 -
（飢） 굶기- 굶기- 굶기- 굶기- 굶기-
굶기-

















 (移) 옮기－ 옮기－ 옮기－ 옮기－ 옮기－ 옮기－ 옮기－ 옮기－ 옮기－
리
빨리－



















































































































실리－ 실리－싣게하－ 실리－ 싣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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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보고서≫에서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
98) 시애라(영풍, 봉화, 울진, 예천, 상주, 영덕, 영일, 고령, 달성), 시키라(봉화, 문경, 
안동, 영양, 청송, 금릉, 선산, 군위, 성주, 경산, 영천, 월성)



























































표준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이


























보키-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히
입히-







































(脫) 벗기- 벗기- 벗기- 벗기- 벗기- 벗기- 벗기- 벗기- 벗기-
웃기-










신키- 신기- 신기- 신기- 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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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기 -


































































































































3.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와 변화
　　
 　앞에서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수집된　사동사의　양상을　사동접미사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동일한 어기 말음에도 방언에 따라 결합 양상이 다
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이-, ‘-우-’계 사동접미사를 나눠서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에 따른 방언 분포를 살펴보고 방언 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한
편,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시기에 약 20~30년 이상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두 자료집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 역시 차이가 있다. 3장에서는 두 자
료의 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현대 한국어 방언의 사동접미사의 분포 변화
에 대해 살펴보겠다.
3.1. ‘-이-’계 사동접미사 
  먼저 ‘-이-’계열 사동접미사는 ‘-이-, -이우-, -히-, -리-, -리우-, 
-기-, -키-, -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이-, -이우-, -리-, -히-, 
-기-’가  모든 방언에 확인된다. 
  3.1.1. ‘-이-’와  ‘-이우-’
 
  ‘-이-’는 일반적으로 파열음 중 경음이나 격음으로 끝나는 어기, 그리고 모음
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한다. 평파열음 중에서는 ‘ㄱ’ 말음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반면에 ‘-히-’는 평음 ‘ㄱ, ㄷ, ㅂ, ㅈ’ 
등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표준어에서 ‘ㄱ’ 말음 
어기에 ‘-히-’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가 방언에 따라 ‘-이-’결합형으로 나
타나는 경우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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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표준어에서 ‘-애-’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 ‘없-’에 ‘-이-’
와 결합하여 파생된 ‘없이-’가 일부 방언에 나타나는데, 방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없이-’는 (52)와 같이 <전라>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다. 
 
   
  ‘-이우-’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한다(‘띄우-, 






<충북 제원·중원·음성·진천·괴산>, <충남 당
진·아산·공주>, <경북 울진·영덕>, <제주 전
역>
(ㄴ) 묵이-(묵히-, 置)
<경기 연천·파주·양주>, <강원 철원·화천·인
제·고성·춘성·홍천·횡성·평창·명주·정선>, <충
남 예산·홍성·서천·대덕>, <경북 울진·예천·
안동>, <전남 신안·무안·나주·영암·진도·강진·
완도>
(ㄷ) 식이-(식히-, 冷) <강원 양구·화천·춘성·인제·평창·삼척>, <경북 삼척·울진·영덕·영일>, <제주 전역>













  3.1.2. ‘-히-’
 
   ‘-히-’는 평파열음 ‘ㄱ, ㄷ, ㅂ’이나 평파찰음 ‘ㅈ’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
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어기 말음 ‘ㄺ’은 거의 모든 방언에서 ‘-히-’가 
통합된다. ‘밝히다(밝-)’의 방언형 중에서 사동 구문(‘밝게　하다’)을 제외하면 
‘ㄺ’ 말음 어기에는 거의 모두 ‘-히-’접미사가 결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
억(1999)에 따르면 중세 한국어에서는 ‘ㄺ’으로 끝나는 어기에 ‘-이-’와 결
합하여 사동사 ‘기다’를 파생시켰다. 17세기~19세기에는 다시 ‘-히-’ 접미
사와 결합하여 ‘키다’로 나타나는데, 동일한 ‘ㄺ’어기에서의 ‘-이/히-’ 교체
가 보인다. 하지만 ≪자료집≫에서 ‘읽히다’와 ‘밝히다’의 방언형을 보면, 현대 
한국어에서는 ‘ㄺ’ 말음 어기에 대부분 ‘-히-’접미사가 통합된다.
  ‘ㄱ’ 말음 어기의 결합 양상과 달리 ‘ㅂ’말음 어기인 ‘잡-, 입-, 눕-’은 전
국 방언에서 모두 ‘-히-’와 결합된다. ‘넓히다’는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
다.  
  ‘넓히다(넓-)’의 방언형을 살펴보면 방언에 따라 파생 어기에 차이가 있다. 
많은 방언에서 ‘너르다’가 ‘너리고, 너리니, 널러’의 활용 패러다임을 보이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이 어기의 기저형을 ‘너리-/널르-’로 보면 ‘르’불규칙 용
언 어기에 방언에 따라 ‘-구/쿠/추-’등 다양한 접미사가 결합되는 것으로 보
인다.
  파생어기의 말음이 ‘ㅂ’의 경우 대부분 지역어에서는 ‘-히-’로 통합되지만 
<경남 합천>에서는 ‘-후-’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가 나타난다. 이를 바
탕으로 ‘ㄱ’ 말음 어기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의 진원지가 <경




  또한 ‘맞-’은 표준 한국어에서는 ‘-후-’가 결합되어 사동사가 파생되는데, 
일부 방언에서는 ‘-히-’가 결합된다. 그 양상은 방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맞히-’는 (55)와 같이 <경기, 충북, 전라> 등의 지역에서 나타난다.
  한편, 다음의 (56)과 같이 표준 한국어에서는 ‘-이-’와 결합되는 사동사가 
일부 방언에서는 ‘-히-’ 결합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동일한 ‘ㄱ’ 말
음 어기에 사동접미사 ‘-이-’와 ‘-히-’가 수의적으로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 
(55) 방언형 분포지역
맞히다  <경기 강화·고양·양주·남양주·광주·평택>, <강원 양양>, <충북 옥천·영동>, <전남 영광·함평>, <전북 고창·순창> 
(56)       방언형              분포지역
(ㄱ) 속히-(속이-, 欺)
<경기 고양·웅진>, <충남 아산>, 




원 정선·영월>, <충북 단양·제원·
음성·청원·옥천·영동>, <충남 서
산·부여·논산>, <경북 영풍·봉화·
안동·영양·영천>,  <전북 남원>, 
<전남 해남>, <제주 전역>
(ㄷ) 녹히-(녹이-, 溶)
<경기 파주·화성>, <충북 단양·청
원·옥천>, <충남 당진·홍성·보령·
논산·대덕·금산>, <경북 영풍·안
(54) 파생어기 접미사 분포지역
너르- -리- <경기 시흥·광주>, <충북 괴산>, <경남 김해·남해>, <전북 익산·완주·진안·무주·부안·정읍·임실·고
창·순창>, <전남 정선·영암·광양·무안·함평·구례>, 
북제주
-구- <강원 철원,화천,평창>, <충북 제원·영동·옥천>, 
<경북 울진>





  지도를 통해서 ‘ㄱ’ 말음 어기의 ‘-이~히-’ 결합형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
고자 한다. [지도2]는 ‘녹히다, 삭히다, 속히다’의 방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도2]에서 촘촘한 수직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자료집≫에서는 <강원 인제>의 경우, ‘녹-’에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녹이다’로 실현되지만 ≪보고서≫에서는 ‘녹히다’






[지도２] ‘Xㄱ]v.st.+-히-’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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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3] ‘Xㄱ]v.st.+-이-’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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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2]와 [지도3]을 비교함으로써 대부분 방언에서 동일한 ‘ㄱ’ 말음 어기
의 ‘-히-’와 ‘-이-’의 결합이 어휘에 따라 불규칙적이고 수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어에 따른 특징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ㄱ’　말음 어기의 ‘-이~히-’　결합형의 분포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
다. <경기, 충남, 전남, 경북>에서는 동일한 어기에 하위 방언에 따라 ‘-이
-’, ‘-히-’ 결합형이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전북>에서는 동
일한 ‘ㄱ’ 말음에 대하여 ‘-이-, -히-’의 수의적인 교체가 거의 보이지 않는
다. 
  둘째, <강원, 경북>의 동해안 지역에서는 ‘녹히-(녹이-), 속히(속이-), 
삭히-(삭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썩-, 묵-, 식-’ 어기에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썩이-, 묵이-, 식이-’는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지역
에는 ‘ㄱ’ 말음 어기에 ‘-이-’가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경남>에서는 ‘ㄱ’ 말음 어기에 ‘-히-’는 결합되지 않는다. ‘ㄱ’　말음 어기의 
‘-히-’　결합형은 <경남>에서부터 서북 지역으로 전파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강원>에서 ‘녹히다, 삭히다, 속히다’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보
고서≫에 따르면 <강원 인제>에서 ‘녹히다’도 출현된다. 이와 같이 <강원 인
제>는 인근 지역과 다른 언어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방언섬’(language 
island)이라 볼 수 있다.100)
  한편, ‘ㄱ’ 말음 어기에 대한 ‘-이-’와 ‘-히-’의 결합은 수의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음운론적인 규칙성을 찾기가 힘들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ㄱ’ 말음 어기에 대하여 ‘-이-’ 결합형이 ‘-히-’ 결합형
보다 우세를 보인다. 그리고 ≪자료집≫에서는 <제주>는 전역에 걸쳐 ‘썩히
다’가 ‘썩이다’로 나타난다. 즉 <제주>에서는 ‘ㄱ’ 말음 어기에 대하여 ‘-이-’
결합형이 ‘-히-’결합형보다 우세를 보인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북제
주> 지역에서 표준 한국어와 동일한 형태인 ‘썩히다’도 나타나며, 일부 지역
100) 정승철(2013ㄴ)에 따르면 어떤 지역이 개신파의 영향을 받으면 해당 지역은 인근 
지역과 전혀 다른 언어 특징을 간직하는 언어섬(language island 또는 speech 
island)이 된다. 방언의 차원에서 이를 ‘방언섬’이라 부르기도 한다. ‘언어섬’의 형성은 
대체로 해당 지역의 역사, 행정구역의 재편, 이주 등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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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썩이-/썩히-’가 혼용되어 쓰인다. 이는 표준어의 영향 때문이라고 해
석된다. 
   
  3.1.3. ‘-리-’와 ‘-리우-’
   ‘-리-’ 접미사는 모든 방언에서 ‘ㄹ’ 말음 어기나 ‘ㄷ’불규칙 어기, ‘르’불
규칙 어기에만 결합한다. 
  한편, ‘-리우-’가 축약되어 형성된 ‘-류/루-’가 발견된다. ‘-리우-’는 사
동접미사 ‘-리-’가 나타나는 환경에서만 나타난다. <경기,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확인되는데, 특히 <경남, 제주> 등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
난다.
  [지도4]는 ‘얼리다(얼-)’의 방언 지도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초점이 되
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보였다. <전남 장성․광양․나주․강지․무안>, <전북 정읍․
고창․김제․부안>에서는 ‘얼리다’가 나타나는 반면에 <전남 영암․장흥․보성․고흥․
곡성․구례․광양․여천>에 ‘얼우다’가 나타난다. 두 가지 다른 방언형이 분포되는 
지역의 중간에 위치하는 <전남 담양․화순․승주>, <전북 순창> 등의 접촉 지
역에서는 새로운 형태인 ‘얼류다(얼리우다)’가 출현한다. 이것은 방언접촉에 
의해 발생한 신형의 자극에 의해서 촉발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핵방언
들의 언어 특징이 섞이거나 바뀌어 새로운 언어 특징을 보이는 것은 융합이라
고 한다.101) 
101) 정승철(2013ㄴ)에 따르면 접촉방언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1) 각 핵방언들의 언
어 특징이 병존한다, 2) 한 핵방언의 언어 특징이 다른 핵방언의 언어 특징에 편입된
다, 3) 각 핵방언들의 언어 특징이 융합한다. 등이다. 이 중 융합은 그 구체적인 양상
에 따라 ‘병렬, 절단, 대체, 혼효’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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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접미사는 모든 방언에서 비음 ‘ㄴ, ㅁ’으로 끝나는 어기, 마찰음 ‘ㅅ’
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할 수 있는데 일부 방언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
에도 결합한다. 그 밖에 ‘뜯-, 맡-’에 결합되어 형성된 ‘뜯기다, 맡기다’도 전
국에서 나타난다. ‘맡기다’의 경우는 모든 방언에서 ‘ㅌ’말음 어기에 ‘-기-’와 
결합된다. ‘맡기다’에 대해 김완진(1973)에서는 ‘이다>맛지다>맡기다’로 설
명하였다. 즉 중세 한국어에서 ‘-’이 ‘-이-’와 결합하여 ‘맛디다’가 되는데 
‘디’가 구개음화를 겪어서 ‘맛지다’로 변화하였는데 다시 접사 ‘-이-’가 분석
되어 ‘맡이다’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경우 ‘맞-’에 ‘-히-’가 결합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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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와 동음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 때문에 ‘맡이다’가 아닌 ‘맡기
다’가 되었다는 것이다. 피동사에서도 ‘ㅌ’에 ‘-기-’와 결합한 ‘홅기다’가 일부 
방언에서 나타난다. 마찰음 ‘ㅅ’으로 끝나는 어기 ‘벗-, 웃-’에는 전국적으로 
‘-기-’가 결합된다.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는 대부분의 방언에서 ‘-기-’가 결합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의적으로 경음인 ‘-끼-’나 격음인 ‘-키-’로 나타난다. 비음으
로 끝나는 어기 뒤에서 ‘-기-’ 접미사가 경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용언 어간 비음 뒤 경음화 현상
에 대해 김성규(1987:55-59)에서는 중부방언의 피·사동파생어를 대상으로 
피·사동접미사의 결합이 공시적인 결합이 아니므로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하였다. 방언에서는 ‘신끼다’뿐만 아니라 ‘신키다’와 같이 동일한 환경에
서의 경음과 격음의 수의적인 교체도 많이 관찰된다.
  ≪보고서≫에서는 ‘숨기다, 감기다, 굶기다, 신기다’의 방언형 중에 동일한 
어기에 대해 지역어에 따라 ‘-기~끼~키-’의 교체가 관찰된다. 경음화에 비
해서는 유기음화가 더 많이 나타난다.102) 
[표8] 비음 말음 어기+ ‘-기-’의 경음화, 유기음화 양상
102) 해당 지역어에 경음화나 유기음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로 표기하고, 
해당 방언에서 경음화만 나타난다면 ‘●’로 표기하며, 유기음화가 나타난다면 ‘○’로 
표기하여 경음화나 유기음화된 어형이 모두 존재한다면 ‘◑’로 표기된다.
103) 경음화가 나타나는 지역은 <전북 장수, 남원>, <전남 곡성, 화순, 강진, 고흥>, 
<경북 경산>, <경남 합천>등이고 유기음화가 나타나는 지역은 <강원 영월>, <경
북 예천, 의성, 상주> 등이다. 
104) 조사된 지역 중에서 <전남 곡성, 진도, 보성, 영암, 신안, 광양>, <전북 고창, 임
실>, <경북 고령, 청도>에서 유기음화가 나타나고 경상남도 전역에서 유기음화된 
                    비음 말음 어기+ ‘-기-’의 경음화, 유기음화 양상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남기다                                      ×  
감기다103)  ○  ×  ×  ×   ●  ●  ◑  ●
숨기다104)  ×  ×  ×  ×   ◑  ◑  ◑  ○   ×
굶기다  ×  ×  ×  ×   ×  ×   ×   ×   -
신기다105)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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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8]을 보면 경음이나 격음의 교체가 지역이나 어휘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모두 ‘-기-’ 접미사로 본다. 즉, ‘-끼-’는 
경음화, ‘-키-’는 유기음화를 겪은 형태라는 것이다.
  ‘-기-’ 접미사의 결합 양상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부 방언에서 유음으
로 끝나는 어기에 ‘-기-’가 결합하여 사동사가 파생되는 것이다. [지도5]를 
통해서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대한 ‘-기-’ 결합형의 방언 분포를 살펴본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말리다’가 나타나지만 <강원, 전남, 경남, 경북>등 지
역에서는 ‘-리-’대신에 ‘-기-’ 결합형이 나타난다. 특히 <경북>의 동남부와 
<경남>의 일부 지역에는 ‘말리다/말기다’가 혼용되어 쓰이는 특징이 있다.　
   
예가 관찰된다. 
105) 경음화가 나타나는 지역은 <전남 곡성, 영광, 보성, 영암, 신안>, <전북 완주, 남
원, 무주, 군산>, <경북 경주, 의성>, <충남 대전, 논산, 서천>, <충북 영동>등이
다. 반면에 유기음화가 나타나는 지역은 <충북 제천, 충주, 옥천, 영동>, <충남 공
주, 서산, 천안>, <경기 용인>, <경남 창녕, 산청, 남해, 하동>, <경북 상주, 봉
화>, <전북 고창>, <전남 고창, 임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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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말음 어기의 ‘-기-’ 결합형은 어휘에 따라 차이가 크다.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수집된 ‘ㄹ’ 말음 어기에 ‘-기-’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와 
지역 분포는 다음과 같다. ‘늘기다, 알기다’는 일부 지역에만 나타나는데 ‘말기
다’의 출현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최명옥(2008: 20)에서는 경주 지역어에서 ‘ㄹ’로 끝나는 어기 뒤에 현대 한
국어에서는 ‘-리-’가 통합되어 있지만 그것은 원래 ‘-기-’였던 것으로 보인
다고 하였다. 즉 통시적으로 말음 ‘ㄹ’의 어기 뒤에 ‘-이-’와 결합한 것이 ‘ㄱ
약화’의 과정을 겪어서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다.106) 
  정용호(1988), 곽충구(2004), 이춘영(2015)에 따르면 함북 방언에서는 피
동접미사 ‘-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함경도 방언에서는 ‘-리-’대신 말음 
‘ㄹ’, ‘ㄷ’불규칙이나 ‘르’불규칙 어기에 ‘-기-’가 결합된다. 하지만 남한의 방
언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는 피동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형성된 
피동사가 없고 사동사에서 ‘ㄷ’불규칙이나 ‘르’불규칙 어기에 ‘-기-’가 결합한 
경우도 없다는 점에서 북한 방언과 차이가 있다.107) 
  한편,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보겠다. ≪자료집≫
에서는 ‘말-’에 ‘-기-’가 결합하여 파생된 ‘말기다’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보고서≫에서의 ‘말기다’의 출현 지역이 ≪자료집≫보다 더 적다.   
106) 통시적인 자료를 보면 중세 한국어의 문헌에서 ‘말이-<용94,석13:46b>, 울이-
<두초9:19a>’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때는 ‘ㄹ’나 ‘j’로 끝나는 어기 뒤에서 어미
초의 ‘ㄱ’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다. 16세기 후반 문헌에서 ‘ㄱ’ 탈락하지 않은 활용
형이 나타났지만 ‘말이’나 ‘울이’는 공시적으로 분석될 수 없는 단일 형태소이기 때문
에 ‘울기’나 ‘말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말이’나 ‘울이’는 발음의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해 ‘마리’와 ‘우리’를 피하고 ‘ㄹ’뒤에 ‘ㄹ’를 더 삽입하게 되었다.
107) 정용호(1988)에서는 함경도 방언의 단어에서 ‘역사적인 발음 ‘ㄱ’을 그대로 유지하
고 있다’라는 어휘적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곽충구(2014) 등에서는 이에 대해 함북 
방언의 큰 특징으로 고형을 반영한다고 하였지만 이 특징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는 다른 설명을 찾을 수 없다.
(57) 방언형 분포지역
(ㄱ) 알기다      <강원 양구>, <경북 월성>, <경남 거제>
(ㄴ) 늘기다      <경북 상주>, <강원 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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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에서는 완전히 ‘말리다’로 대체되었으며, <경북, 경남, 전북, 충남>에
서는 ‘말기다’와 ‘말리다’가 공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남> 방언의 전역에
서는 아직 ‘말기다’가 많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ㄹ’말음 어기에 ‘-기-’ 결합
되는 것은 <전남>에서 뿌리가 깊다고 추측할 수 있다. 
  3.1.5. ‘-키-’
  ‘-키-’접미사는 주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된다. 사동사에서의 ‘-
키-’접미사의 출현은 피동사에 비해서 많지 않다. [지도6]은 피․사동접미사 
‘-키-’의 방언 분포 지도이다. <강원, 충북>의 일부 하위 방언에서는 피동접
미사 ‘-키-’와 사동접미사 ‘-키-’가 모두 나타나고 [지도]에서 더 진한 색깔
로 표기된다. 
(58)    말리다/말기다  <충남 논산>, <전북 임실·남원>, <경북 월성><경남 합천·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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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6] 피․사동접미사 ‘-키-’의 방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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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동접미사 ‘-키-’는 <강원, 경기> 등의 일부 지역의 개별 어휘에서만 발
견된다. 특히 <경기 남양주>에서는 ‘뛰게 하다’ 통사적 사동 구문 대신에 ‘뛰
-’에 ‘-키-’가 결합되어 파생된 ‘뛰키-’가 나타난다. 사동사에서보다 피동사
에서 ‘-키-’가 더 많이 나타나는데 <강원, 경기, 충북, 경북> 등의 지역에서 
출현한다.
  특히 <강원>에서는 이미 파생된 어기에 다시 ‘-키-’가 결합하여 형성된 
경우가 많다(걸리키다(걸리-+-키-, 걷-), 앉히키다(앉히-+-키-)).108) 
김옥영(2013)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이-’계 접미사 뒤에 ‘-키-’가 덧붙이
는 것은 격음을 음절 두음으로 하는 접사를 통해서 피․사동 표현을 강화하는 
한편, 접사 목록들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 유지와 관련된다. 실제로 <강원>의 
피․사동사 양상을 보면　하위　방언에　따라　차이가　있다.
  3.1.6. ‘-지-’
  
  ‘-지-’접미사는 <제주>에만 나타나는 사동접미사이다. ‘-지-’는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가장 많이 결합되고 ‘입-, 웃-’ 어기에도 결합된다. 따라서 ‘-
108) <강원>의 이중피․사동접미사 ‘-키-’와 같이 방언에서 많이 보이는 중첩형태는 새
로이 나타나게 된 현상이 아니고 현대국어의 피·사동형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
상이다. 특히 방언에서 나타나는 중첩접사들은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와 가까운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들의 보편적인 기능은 피동성이나 사동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방언에서 중첩형태는 각 지역어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강원도에서 ‘-이
-’계 접미사 뒤에 ‘-키-’가 덧붙이는 것은 격음을 음절 두음으로 하는 접사를 통해 
피·사동 표현을 강화하는 한편, 접사 목록들 사이에 형태적 유사성 유지와 관련된다.
     반면에 경상도의 중첩접사는 표기상으로 중첩형태일 가능성이 높고 그 지역어의 
음장, 성조 등 운율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다. 곽충구(1991)에서 <함북 육진>방언의 
중첩피동접사의 악센트를 조사한 결과 1차 파생에 이어 다시 파생접사가 파생된 경
우(본고에서는 ‘중첩형태’로 본다)에는 악센트가 최종접사 ‘-우-’ 쪽에 놓인다고 밝
혔다(붙들리다 ⟹ 붙들리우다). 하지만 ≪지역어≫에 조사된 <경남 창원>의 중첩형
의 악센트의 경우, ‘-이-’가 덧붙을 때 악센트의 변화가 없다(잡히’다 ⟹ 잡히’이다). 
     따라서 각 방언의 중첩형태는 그 방언권의 음운론적이나 형태론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이중 접사가 생성될 때 여러 접사 가운데 강원도
에서의 ‘-키-’나 함북에서의 ‘-우-’와 같이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를 선택함으로써 
접사목록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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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일반적으로 사동접미사 ‘-기-, -히-’ 가 나타나는 환경에서만 나타
난다. 
  송상조(1991)에서는 ‘-지-’에 의해서 파생된 사동사를 제시하면서 제주도
의 접미사 파생력 순서는 ‘-우->-이->-지->-기->-리-’의 순으로 되
어 있다고 밝혔다.109) 
  3.1.7. 소결
  앞에서 ‘-이-’계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계 
사동접미사는 ‘-이-, -이우-, -히-, -리-, -리우-, -기-, -키-, -지-’
등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파열음 중에 평음이나 격음으로 끝나는 어
기, 마찰음 ‘ㅎ’, 그리고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평파열음 중에 ‘ㄱ’
말음 어기에만 결합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ㄱ’ 말음 어기라도 방언에 따
라 결합 양상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 충남, 전남, 경북>에서는 동일한 어기
에 하위 방언에 따라 ‘-이-’, ‘-히-’ 결합형이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전북>에서는 동일한 ‘ㄱ’ 말음에 ‘-이-, -히-’의 수의적인 교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강원, 경북>의 동해안 지역에서는 ‘ㄱ’ 말음 어
기에 ‘-이-’가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ㄱ’ 말음 어기의 ‘-히-’ 결합
형은 보이지만 ‘-이-’결합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ㄱ’ 말음 어기의 ‘-히-’결
합형은 <경남>에서부터 서북 지역으로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우-’
는 일반적으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만 결합된다. ‘-히-’는 평파열음에 결
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리-’는 모든 방언에서 유음이나 ‘ㄷ’불규칙, 
‘르’불규칙 용언 어기에만 결합할 수 있다. ‘-리우-’는 ‘-리-’와 동일한 음운
론적 환경에서 나타나는데 <경남, 전남> 등의 지역에서 특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타난다. ‘-기-’는 모든 방언에서 비음 ‘ㄴ, ㅁ’으로 끝나는 어기, 마찰
음 ‘ㅅ’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되는데 일부 방언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
109) 이숭녕(1985)에서는 ‘-지-’결합형이 제주도 방언의 사동형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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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도 결합한다. 그 밖에 ‘뜯-, 맡-’에 결합되어 형성된 ‘뜯기다, 맡기다’도 
전국에서 발견된다. 가장 큰 특징은 <경남, 전남, 경북> 등의 지역에서 ‘ㄱ’
말음 어기에 ‘-기-’가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음으로 끝나는 어
기에 ‘-기-’가 결합할 때 수의적으로 경음이나 격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
다. ‘-키-’는 <강원, 충북, 경북> 등의 지역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
합된다. 특히 ‘-키-’는 <강원>에서 중첩접사로 나타난다. ‘-지-’는 <제주>
에서만 보이는 접미사인데 주로 ‘-기-, -히-’가 결합하는 비음이나 마찰음 
‘ㅅ’, 평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되는 특징이 있다.
  ‘-이-’계 사동접미사의 분포 변화에 대해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차이가 보이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두 자료 간
에 지역어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ㄱ’ 말음
에 ‘-이-, -히-’가 수의적으로 결합되는 양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진
다.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기-’가 결합하는 양상이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며, <강원>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다.
[표9]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 비교


































































































  ‘-우-’계열 사동접미사는 ‘-우-, -구－, -쿠-, -후-, -추-’ 등이 있다. 
‘-우-’는 모든 방언에 나타나지만 ‘-추-, -후-’ 등은 일부 방언에서만 출현
된다. 
  3.2.1. ‘-우-’
  ‘-우-’계 접미사 가운데 ‘-우-’는 현대 표준어에서 일반적으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는데, 일부 방언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도 결합
한다. ‘ㄹ’말음 어기에 표준 한국어에서는 ‘-리-’가 통합되는데, 일부 방언에
서는 ‘-우-’가 통합되어 사동사를 파생한다. [지도7]은 ‘얼리다(얼-)’의 방언
지도인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 초점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방언에 따라 ‘얼-’에 ‘-리-,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가 나타난다. 
<경북, 경남, 전남>의 일부 하위 방언에서는 ‘얼우다’가 나타나는데, 그 중 
특히 <경남>에서 ‘얼우다’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반면에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의 지역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우-’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110) 
  
110) 김형배(1997)에 따르면 ‘얼리다’는 15세기 문헌에서 ‘얼-’에 ‘-우-’접미사가 결합
하여 형성된 ‘얼우다’로 나타났는데 15세기 이후로는 문헌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중
세와 근대를 거쳐 20세기에 들어 ‘얼다’는 ‘ㄹ’말음 어기이므로 사동접미사 ‘-리-’를 
결합시킨 ‘얼리다’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경남>이나 이와 근
접한 지역에는 ‘얼-’에 ‘-우-’와 결합하여 형성된 ‘얼우다’가 분포되는데 이는 옛말
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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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7] ‘얼우다’의　방언 분포
  3.2.2. ‘-구-, -쿠-’
  ‘-구-, -쿠-’는 표준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사동접미사이다. 방언에서
는 일반적으로 ‘ㄹ’말음 어기, ‘르’불규칙 어기,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
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데 방언에 따라 차이가 크게 보인다.
  먼저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구~쿠-’ 결합형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자. 
‘ㄹ’ 말음 어기는 통시적으로 ‘-이-, -히-, -고/구-’ 등 가장 다양한 접미사
를 취할 수 있었다. 현대 한국어의 ‘-리-’는 근대 한국어에서 나타나게 된 것
이다.　표준 한국어에서는　‘ㄹ’말음 어기에 거의  모두　접미사 ‘-리-’가 통합
되지만 방언에 따라 ‘-리(리우)-, -기-, -구~쿠-, -우-’ 등 다양한 접미
사가 결합된다. 
   ‘ㄹ’말음 어기에 ‘-리-’가 아니라 ‘-구-’가 결합되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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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쿠-’접미사가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의 방
언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도8]은 ‘알리다’의 방언 지도이다. 대부분의 지역어에서 ‘알-’에 접미사
‘-리-’가 결합되지만 일부 방언에서는 ‘-구-’가 결합된다. ‘-구-’ 결합형이 
나타나는 지역을 지도에서 진하게 표시하였다.
   ‘알구다’는 주로<강원, 충북, 충남, 경북>에 나타나고 특히 <강원>과 
<경북>의 동해안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 반면에 <제주, 경남, 전남, 전북>
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살-, 늘-’에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살
구다, 늘구다’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59) 방언형 분포지역
(ㄱ) 살구다 <강원 삼척·원주·홍천>, <경기 포천·이천>
(ㄴ) 늘구다
<강원 양양·인제·홍천·평창·정선·삼척·원성>, 
<경기 포천·강화·양평>, <충북 중원·옥천>, 
<경북 월성>, <전북 완주·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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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8] ‘알리다(알-, 知)’의 방언 지도
  




   ‘ㄹ’ 말음 어기의 ‘-구-’ 결합형은 어휘에 따라 방언 분포에 차이가 나타
나는데 <강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지도9]는 ‘얼리다’의 방언 지도이다. ‘얼리다’의 방언 지도를 보면 어기 ‘얼
-’에 결합된 사동접미사는 크게 ‘-리-’, ‘-구-’, ‘-우-’가 있다. 특히 ‘얼구
다’가 나타나는 지역을 가장 진한 색깔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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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9] ‘얼리다’의 방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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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구다’는 동북 방언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경기>와 <충남>의 동쪽, 
<전북>의 동북, <경남>의 서북에서 확인되지, <전남, 제주>에서는 나타나
지 않는다. 또한, ‘너르-’에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널구-’도 다음(60)과 
같이 <강원, 충북, 경남>등의 지역에 나타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알구다’와 ‘얼구다’의 분포에 차이가 있다. ≪자료집≫
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알구다’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는 거의 변화가 없다. 반면에 ‘얼구다’는 많은 방언에서 표준어와 동일한 형태
인 ‘얼리다’로 변화되었는데, 이로 인해 ‘-구-’ 결합형의 분포 지역이 축소되
었다. 특히 ≪자료집≫에서는 <충북> 전역에서 ‘얼구다’가 나타났지만, ≪보
고서≫에서는 완전히 ‘얼리다’로 대체되거나 ‘얼리다’와 ‘얼구다’가 공존하게 
되었다. <충북>이 중부 방언권에 속하므로 표준어의 양향을 많이 받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우-’가 결합되는 양상 또한 변화를 보인
다. <전남, 경북>에서 ‘얼-’에 ‘-우-’가 결합되었는데, ‘-구-’나 ‘-리-’로 
바뀌었다. 이는 <강원>의 ‘얼구-’와 서해안 지역의 ‘얼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남>에서는 변함 없이 ‘얼우-’로 나타난다. 유음 말음 어
(60) 방언형 분포지역
널구~쿠-
<경기 이천>, <강원 철원·화천·평창·인제·원성·
정선>, <충북 제원·영동·옥천>, <전북 장수>, 
<경북 울진>, <경남 산청·진양·양산·사천·거제>
(61) ㄱ.  알구다 → 알리다 <충북 청원>, <경북 봉화>, <경북 상주>
     알리다 → 알구다 <경기 양평·이천>, <강원 정선>, <충북 중원>
ㄴ.  얼구다 → 얼리다 <강원 삼척>, <충북 제원·청원·보은·옥천·영동>, <충남 논산>
     얼리다 → 얼구다 <강원 인제>, <충남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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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우-’가 결합되는 것의 진원지가 <경남>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
  다음으로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의 ‘-구~쿠-’ 결합형의 방언 분포를 살펴
보고자 한다. 
  
  (62)에서 ‘숨구-/굶구-’의 방언 분포를 보면 <경북, 경남>의 일부에서만  
‘ㅁ’ 말음 어기에 ‘-구~쿠-’가 결합된다. 
  [지도10]은 사동접미사 ‘-구~쿠-’가 유음이나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
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의 방언 분포 지도이다.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
사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을 수직선으로 표시하였다.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굶구-’가 ≪자료집≫에서는 일부 지역
에서 발견되지만 ≪보고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숨구~쿠-’의 방언 분포
역시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경북 상주·의성>의 경우, ≪자료집≫에서는  
‘숭쿠다’가 나타나지만 ≪보고서≫에서는 ‘숨기-’가 나타난다. <경남> 방언에
서는 ‘숨-+-구-’가 나타나는데(<경남 산청․하동․사천․고성․의창>), 이는 고
어형이 보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2) 방언형 분포지역
(ㄱ) 숨구- <경북 상주·의성·영천·영일·경산·고령·청도>,<경남 밀양·양산·사천>
(ㄴ) 굶구- <경남 합천·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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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10] 사동접미사 ‘-구~쿠-’의 방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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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말음 어기에 ‘-구-’가 결합된 것은 <강원, 경북, 충북>에서 가장 널리 
나타나는 반면에 <제주, 경남, 전남, 충남>의 서부 지역, <전북>의 서부 지
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굶구-, 숨구-’는 <경북, 경남>에서만 발견된다. 
  한편, 어기 ‘돋-’의 경우 표준어에서는 ‘-우-’접미사가 결합되는데, <경기, 
충북, 강원, 전라>에서는 ‘-구-’가 결합된다. <경상, 제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63)에서 보이듯, <경기, 강원, 경북, 전북, 전남>에서는 ‘돋-’에 ‘-우-’가 
아니라 ‘-구-’가 결합된다. ‘돋우다’와 같이 ‘ㄷ’ 말음 어기에 ‘-우-’와 결합
하는 것은 통시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생산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유음이나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구-’가 결합할 때 지역어에 따라 수의
적으로 ‘알쿠다, 숭쿠다’와 같이 유기음 ‘-쿠-’로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쿠-’가 ‘-구-’ 접미사와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에만 나타나고 ‘-구
-’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강원>에서는 ‘-쿠-’가 ‘놀래쿠
-’와 같이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할 수 있어서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
인다. <강원>에서는 ‘-키-, -쿠-’와 같이 제2음절의 두음으로 ‘ㅋ’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2.3. ‘-후-’
  ‘-후-’는 일반적으로 평음 ‘ㄱ, ㅂ, ㅈ’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
를 파생시킨다. 표준어에서는 ‘ㅈ’으로 끝나는 ‘늦-, 맞-’ 등에만 결합된다.
(63) 방언형 분포지역
돋구다
<경기 화성·포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
천>, <충남 예산>, <전북 무주·임실>, <전남 곡성·보
성>, <강원 양양·홍천·인제·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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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ㄱ’으로 끝나는 어기에 ‘-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가 <경남, 전남, 전북, 경북, 충북> 등에서 나
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경남>에서는 ‘ㄱ’ 말음 어기에는 거의 ‘-후-’만이 
통합된다.






　 [지도11]은 ‘썩히다’의 방언 지도이다. ‘-후-’ 결합형은 지도에서 진한 색
깔로 표시하였다. [지도11]을 살펴보면 <강원, 경기> 등 북부 지역에서는 
‘ㄱ’ 말음 어기에 ‘-이-’와 ‘-히-’가 통합되며, ‘-후-’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제주>를 제외한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남부 방언에서는 ‘썩
후다(썩히-)’가 널리 나타난다. 특히 <충북, 충남>은 지리적인 ‘-이-’계 접
미사 결합형과 ‘-후-’ 결합형의 경계선에 위치하는데 두 가지 결합형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울진, 영덕> 등의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강
원>과 같이 ‘-후-’가 분포되지 않고 ‘-이-’가 통합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경남> 및 <경북> 지역과 여타 다르다.
  [지도12]는 ‘식히다’의 방언 지도이다. [지도11]과 마찬가지로 ‘-후-’ 결합
형을 지도에서 진하게 표시하였다. 
  [지도11] ‘썩후다’와 [지도12] ‘식후다’의 방언 분포를 비교함으로써 ‘ㄱ’말
음 어기에 사동접미사 ‘-이-’와 ‘-후-’가 결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계와 ‘-후-’계로 크게 양분된다. 특히 경계선에 위치한 <충청>과 
<경북>은 하위 방언에 따라 ‘-후-’ 결합형과 ‘-이-’ 계 접미사 결합형을 
모두 보인다. 즉 중심지역과 잔재지역의 언어 특징을 모두 보이는 전이지역이
라고 할 수 있다.111)
111) 어떤 개신파의 ‘중심지역, 전이지역, 잔재지역’에 대해서는 정승철(2013ㄴ)을 참고
할 수 있다. 어떤 개신파에 대하여 그 영향이 매우 강력한 지역을 중심지역(center 
of innovation)이라 하며, 그러한 개신파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지역을 잔재지역(relic 
area)이라 한다. 중심지역과 잔재지역 사이에 전이지역(transition area)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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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13]은 ‘녹이다’의 방언 지도이다. 크게 ‘－이－’계　접미사와　‘－후－’계 
접미사로 나뉜다. ‘－이－’계에는 ‘녹이－’와 ‘녹히－’가 있다. ‘－후－’계가 사
용된 지역은 진한 색으로 표시하였으며, ‘－이－’계와 ‘－후－’계가 모두 나타
나는 지역은 수직선으로 표시하였다. (64)는 ‘－이－’계와 ‘－후－’계가 나타
나는 지역이다. 　　
  ‘녹이다(녹-)’의 방언 지도를 보면 ‘녹-’의 ‘-후-’ 결합형은 <경남> 전역
과 <전남, 전북, 경북, 충북>에 나타난다. 방언 분포를 바탕으로 ‘－후－’ 결
합형은 <경남>으로부터 북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4) 방언형 분포지역
(ㄱ) 녹히다, 녹후다 <경북 안동․금릉>, <경남 밀양․고성>
(ㄴ) 녹이다, 녹후다 <전북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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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13] ‘녹이다’의 방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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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다’의 방언형을 보면 ‘속-’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속후다’ 는 
<경남>에만 분포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ㄱ’ 말음 어
기의 ‘-후-’결합형의 분포 빈도를 보면 <경남> 방언에서 가장 많이 분포된
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ㄱ’말음 어기에 사동접미사 ‘-후-’가 결합
하여 형성된 사동사의 중심지가 <경남>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14]는 ‘썩후다, 식후다, 녹후다, 묵후다’의 방언 분포 지도이다. ‘넓-’
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는 <경남 합천>에서만 발견되고　지도에
서　‘●’로　표기하였다．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을 ‘○’로 
표시하였다. <경기 포천>, <충북 청원>, <충남 천원>의 경우 ≪자료집≫에
서는 ‘ㄱ’ 말음 어기에 ‘-히-’만 결합되고 ‘-후-’의 경우는 결합되지 않았지
만, ≪보고서≫에서는 ‘-후-’ 결합형이 발견된다. 반면에, <전남 신안·영광>, 
<전북 옥구·고창> 등의 <전라>의 서해안 지역의 경우 ≪자료집≫에서는 
‘ㄱ’ 말음 어기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만 나타나지만 ≪보고서≫
에서는 ‘-히-’ 결합형도 나타난다.
  [지도14]를 통해서 ‘ㄱ’말음 어기의 ‘-후-’ 결합형의 중심 지역이 <경남>
임을 알 수 있다. ‘-후-’ 결합형은 <전남, 전북, 충북, 경북>으로 북상하였
다. 그러나 <경기, 강원, 제주>, <충북>의 동북 지역, <충남>의 서부 지역
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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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14]  ‘Xㄱ]v.st.+-후-’의 방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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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몇 가지 차이가 관찰된다. 먼저 ‘ㄱ’ 말음 어
기인 ‘녹이-(녹-), 썩히-(썩-)’의 경우, ≪자료집≫에서는 <경기, 제주, 강
원> 등의 세 지역에서는 ‘-후-’ 결합형이 분포되지 않지만 ≪보고서≫에서
는 <경기>에서도 ‘녹-’에 ‘-후-’가 결합된 ‘녹후다’가 발견된다. ≪보고서≫
에서는 <경기 포천>에서 ‘녹후다’와 ‘녹이다’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자료집≫에서 ‘-이-’계 접미사가 결합된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
보고서≫에서는 ‘-후-’ 결합형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대부분 ‘-후-’가 가장 많이 분포된 <경
남>과 인접한 지역들이다. ‘썩히다’의 방언 분포의 변화에 대해 몇 가지 주목
할 만한 특징이 있다. 
  첫째, ≪보고서≫에서 ‘썩-’에 ‘-후-’결합형은 ≪자료집≫의 분포와 비교해
볼 때, ‘썩후다’가 북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보인다. ≪자료집≫에서 ‘썩히-/
썩이-’가 분포되는 <충북 청원>, <충남 천원, 공주> 등의 지역들은 ‘-히-’ 
결합형과 ‘-후-’ 결합형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후-’ 
결합형이 우세를 차지하게 되어서 ‘썩후다’가 쓰이게 된다. 
  둘째, ‘-후-’ 결합형은 동해안이나 서해안 쪽에서는 ‘-이-’계 접미사의 결
합형보다 우세를 차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동해안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은 
<강원>의 ‘썩이다’ 영향을 받아서 ‘썩이다’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다. 반면에 
<전라>의 서해안 지역인 <전북 고창>, <전남 영광, 진안> 등은 <경기>와 
(65) ㄱ. 녹이-
<경기 포천>: 녹이- → 녹이-/녹후-, <경북 의성>: 녹
이- → 녹후-, <경북 상주>: 녹히- → 녹후-, <경북 
월성>: 녹이- → 녹후-/녹히-, <경남 고성>: 녹후-/녹
히- → 녹후-,<전남 곡성>: 녹후-/녹히- → 녹후-
ㄴ. 썩히-
<경북 청도>: 썩히- → 썩후-, <충남 공주>: 썩후-/썩
이- → 썩후-, <충북 청원>: 썩히- → 썩후-, <충남 
천원>: 썩히- → 썩후-, <전북 옥천>: 썩히- → 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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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서해안 지역에 분포되는 ‘썩히다’의 영향을 받아서 ‘썩히다’가 쓰이
게 된다. 
  어떤 방언형의 전파는 항상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
니라 어휘에 따라 확산하는 속도와 방향에 차이가 있다. 특히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지역에서는 시간에 따라 언어의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 
  한편, 평파찰음 ‘ㅈ, ㄵ’에 ‘-후-’ 가 결합하기도 한다. (66)은 ‘앉후다’의 
분포 지역이다. ‘앉-’에 ‘-히-’ 대신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다.
 
  [지도15]는 ‘앉히다’의 방언 지도이다. <강원 인제·명주>에서는 ‘앉히다’와 
‘앉후다’가 모두 쓰인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앉히다’가 나타나지만 일부 지역
에서는 ‘-후-’ 결합형이 나타난다. ‘-후-’ 결합형이 나타나는 지역은 가장 
진한 색깔로 표시하였다. 
  ‘앉후다’는 주로 <경남>의 남쪽 지역과 <경북>, <강원>의 영남 지역에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의 동쪽 지역인 <합천, 창녕, 밀양, 김해, 양
산, 울주, 의창> 등 지역에서의 사동접미사 ‘-후-’의 생산성이 다른 지역보
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ㄱ’ 말음 어기의 ‘-
후-’ 결합형의 분포 변화와 달리 전국적으로 ‘앉후다’의 분포 범위가 줄어드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어형인 ‘앉히다’가 더 우세를 차지하게 되는 것




<충북 단양·괴산>, <강원 삼척·정선·명주·영월·평창·인제>, 
<경북 청송·달성·울진·영천>, <경남 함천·밀양·울주·함안·
의창·김해·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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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앉히다’는 ‘밥을 앉히다’라는 의미를 쓰일 때에는 전국적으로 ‘앉히다’
로 나타난다. 동북과 동남 지역에서 많은 방언화자들이 ‘자리에 앉후다’와 ‘밥
을 앉히다’와 같이 의미를 구별하여 쓰인다고 할 수 있다.
(67) ㄱ. 앉히다 → 앉후다 <경기 이천>, <경북 월성>
ㄴ. 앉후다 → 앉히다
<강원　 인제>,　 <경북 청송>,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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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추-’
  ‘-추-’는 사동접미사로 ‘르’불규칙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데 
<전남> 방언에서만 발견된다. 안병희(1959)에서는 ‘-추-’를 15세기에 사동
접미사로서 ‘-오-’의 이형태로 일부 ‘ㅈ’ 말음 어기에 결합되는 ‘-호-’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전국 방언에서 ‘늦추다, 맞추다’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ㅈ’ 말음 어기에 ‘-후-’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남 승주>에
서는 ‘너르-’에 ‘-리-’가 아니라 ‘-추-’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들이 발견
된다. 정성경(2003)에 따르면 <전남> 방언에서 ‘-추-’와 결합하는 선행 어
기 말음은 모음이거나(‘테추-(테우-)’) ‘ㄹ’인데 ‘ㄹ’은 주로 <전남> 동부 지
역에 속하는 <여수, 순창, 광양> 등에서만 확인된다.
  3.2.5. 소결
 
  ‘-우-’계 사동접미사는 ‘-우-, -구-, -쿠-, -후-, -추-’ 등이 있다. 
‘-우-’는 모든 방언에 나타나지만 ‘-추-, -후-’ 등은 일부 방언에서만 출현
한다. ‘-우-’는 일반적으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는데 ‘돋-’ 어기에 
결합되기도 한다. ‘-구~쿠-’는 일반적으로 유음, ‘ㄹ’불규칙 용언 어기, 비음, 
평파열음 ‘ㄷ’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유음이
나 ‘르’불규칙 용언 어기에 ‘-리-’ 대신에 ‘-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주로 <강원, 경북, 충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며, <경남, 전남, 제
주>의 전역이나 <충남>의 서부 지역, <전북>의 서부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
나지 않는다. 비음인 ‘ㅁ’으로 끝나는 어기의 ‘-구-’ 결합형은 <경북, 경남>
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 ‘-구-’ 대신에 유기음 ‘-쿠-’가 수
의적으로 나타나는데 규칙성을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쿠-’는 <강원>에서
만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후-’는 일반적으로 평음인 ‘ㄱ,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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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주로 ‘ㄱ’으로 끝나
는 어기에 ‘-후-’가 결합한다는 점이다. ‘썩히다, 녹이다, 식히다, 속이다’ 등
의 방언 분포를 통해서 ‘ㄱ’ 말음 어기의 ‘-후-’ 결합형의 중심 지역이 <경
남>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경남>에서 <전남, 경북, 전북, 충북>까지 확산되
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앉후다’는 <경남>의 남부와 <강원>의 남부에서 나
타난다. <경남 합천>에서는 ‘넓후다’도 발견된다. 따라서 <경남>의 동부인 
‘합천, 창녕, 밀양, 김해, 양산, 의주, 의창’ 등에서의 ‘-후-’의 파생력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추-’는 <전남 승주>에서만 ‘널추다’가 보이
고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비교한 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표10]과 같다.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표10]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 비교






































































































-쿠- -기- -기- 곱지-








　　요약하자면 표준 한국어에서는 ‘ㄱ’ 말음 어기에 ‘-후-’ 결합형, ‘앉후다’, 
‘ㄹ’ 말음 어기와 ‘-기-’, ‘-우-’, ‘-구-’ 결합형 등이 나타나지 않지만 방언
에서는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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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후다, 썩후다’의 분포 변화와 같이 ‘-후-’ 결합형은 전국적으로 분포 범
위가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얼구다’의 분포 변화와 같이 ‘-구-’ 
결합형은 축소되고 점점 ‘-리-’로 대체된다.
  여러 형태들이 공존하는 두 형태의 경계 근처에 있는 전이 지역에서 변화가 
훨씬 쉽게 일어난다. ‘ㄹ’　말음 어기와 ‘-우-’결합형의 중심지인 <경남>과,  
‘ㄹ’ 말음 어기와 ‘-기-’　결합형의 중심지인 <전남>에서는 변화가 거의 관찰
되지 않는다. 하지만 두 형태가 공존하는 전이지역에서는 어떤 형태가 다른 
형태로 대체되거나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면서 새로운 형태가 생성하게 되는 
변화가 관찰된다. 이와 같은 언어 변화는 표준어의 영향을 받거나 인접해 있
는 지역 간에 서로 교류하면서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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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고는 현대 한국어 전국 방언의 사동접미사의 목록과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와 방언 간의 차이를 밝혔다. 그리고 ≪자료집≫과 ≪보
고서≫의 약 20~30년의 격차로 인해 사동접미사의 분포 변화를 관찰하였다. 
  2장에서는 먼저 현대 한국어의 사동사와 사동법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
보았다. 표준어에 비해서 방언에서는 더 다양한 사도사의 형태가 나타난다. 2.2.
에서는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항목을 제시하고 수집된 방언형을 형태 
분석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이우-’, ‘-리-’, ‘-리우-’, ‘-기-’, 
‘-키-’, ‘-지-’, ‘-우-’, ‘-구-’, ‘-쿠-’, ‘-후-’, ‘-추-’의 사동접미사와 그 
결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2.3. 소결에서는 각 방언에 따라 사동접미사의 목록과 
결합 양상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3.1.에서 ‘-이
-’계 사동접미사 ‘-이-, -이우-, -히-, -리-, -리우-, -기-, -키-, -지
-’등의 분포와 결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파열음 가운데 평
음이나 격음으로 끝나는 어기, 마찰음 ‘ㅎ’, 그리고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
한다. 평파열음 중에 ‘ㄱ’ 말음 어기에만 결합한다. 하지만 동일한 ‘ㄱ’ 말음 어기
라도 방언에 따라 결합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경기, 충남, 전남, 경북>에
서는 ‘-이-’, ‘-히-’ 결합형이 공존되지만, <전북>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강원, 경북>의 동해안 지역에서는 ‘ㄱ’ 말음 어기에 ‘-
이-’가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경남>에서는 ‘ㄱ’ 말음 어기와 ‘-히-’ 결합형
은 나타나지만, ‘-이-’ 결합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ㄱ’말음 어기의 ‘-히-’ 결합
형이 <경남>에서부터 서북 지역으로 전파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이우
-’는 일반적으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만 결합하고 ‘-히-’는 평파열음에 결
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리-’는 모든 방언에서 유음이나 ‘ㄷ’불규칙, ‘르’불규칙 용언 어기에만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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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리우-’는 ‘-리-’와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나타나는데 <경남, 전
남> 등의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타난다. ‘-기-’는 모든 방언에서 
비음 ‘ㄴ, ㅁ’으로 끝나는 어기, 마찰음 ‘ㅅ’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는데 일부 
방언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도 결합한다. 그 밖에 ‘뜯-, 맡-’에 결합되
어 형성된 ‘뜯기다, 맡기다’도 전국에서 분포된다. 가장 큰 특징은 <경남, 전남, 
경북> 등의 지역에서 ‘ㄹ’ 말음 어기에 ‘-기-’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리고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기-’가 결합할 때에는 수의적으로 경음이나 격
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키-’는 <강원, 충북, 경북> 등의 지역에서 모
음으로 끝나느 어기에 결합한다. 특히 <강원>에서는 ‘-키-’가 중첩접사로 나
타난다. ‘-지-’는 <제주>에서만 보이는 접미사인데 주로 ‘-기-, -히-’가 결
합되는 환경인 비음이나 마찰음 ‘ㅅ’, 평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ㄱ’ 말음에 ‘-이-, -히-’가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 양상이, 시간이 지나면
서 변화된다.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기-’ 결합형이 <강원>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며, 전국적으로 분포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전
남>에서 아직 많이 확인된다. 
  ‘-우-’계 사동접미사는 ‘-우-, -구-, -쿠-, -후-, -추-’ 등이 있다. ‘-우
-’ 는 모든 방언에서 나타나지만 ‘-추-, -후-’ 등은 일부 방언에서만 출현한
다. ‘-우-’는 일반적으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고 제한적으로 ‘돋-’어
기에도 결합한다. ‘-구-, -쿠-’는 일반적으로 유음, ‘ㄹ’불규칙 용언 어기, 비
음, 평파열음 ‘ㄷ’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유음이
나 ‘르’불규칙 용언 어기에 ‘-리-’ 대신에 ‘-구-’ 결합형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주로 <강원, 경북, 충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경남, 전남, 제주>
전역이나 <충남>의 서부 지역, <전북>의 서부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 비음인 ‘ㅁ’으로 끝나는 어기의 ‘-구-’ 결합형은 <경북, 경남>에서 출현한
다.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 ‘-구-’ 대신에 유기음 ‘-쿠-’가 수의적으로 나타
나는데 규칙성을 찾기가 어렵다. ‘-쿠-’가 <강원>에서만 모음으로 끝나는 어
기에 결합한다. ‘-후-’는 일반적으로 평음인 ‘ㄱ, ㅂ, ㅈ’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
합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많은 방언에서 ‘ㄱ’으로 끝나는 어기에 ‘-후
-’ 결합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썩히다, 녹이다, 식히다, 속이다’ 등의 방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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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통해서 ‘ㄱ’ 말음 어기의 ‘-후-’ 결합형의 중심지역이 <경남>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경남>에서 <전남, 전북, 충북, 경북>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
인다. 한편, ‘앉후다’는 <경남>의 남부와 <강원>의 남부에서 나타난다. <경남 
합천>에서는 ‘넓후다’도 발견된다. 따라서 <경남>의 동부인 ‘합천, 창녕, 밀양, 
김해, 양산, 의주, 의창’ 등에서의 ‘-후-’의 파생력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추-’는 <전남 승주>에만 ‘널추다’가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서는 나
타나지 않는다. 
  ‘-우-’계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의 경우, ‘ㄱ’ 말음 어기에 ‘-후-’의 결합형
은 확산되는 반면,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구-’의 결합형은 전국적으로 분포 
범위가 축소되고 점점 ‘-리-’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사동접미사의 분포 변화 역시 몇 가지 특징이 관찰된다. 첫째, 어휘에 따라 분
포 범위와 확산 방향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둘째, 일반적으로 어떤 방언형이 분
포되는 중심지역에서는 변화가 적고 여러 형태들이 공존하는 경계선 근처에 있
는 전이지역에서는 변화가 더 많이 확인된다.
  본고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자료의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
는 ≪자료집≫과 ≪보고서≫ 두 가지 자료만 주된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사동사의 개수가 그리 많지 않다. 둘째, 본고에서는 사동사를 중심으로 사동접미
사의 실현 양상에 따른 방언　분포를 살펴보았고 피동접미사의 실현 양상과의 비
교는 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향후에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전국 방언의 
피·사동접미사의 양상을 비교한 후,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더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들이 있기는 하지만 본고는 전국 방언을 중심으로 현대 한국어 사
동접미사의 목록을 제시하고 결합 양상에 따른 방언 분포와 20~30년 간에 사동
접미사의 분포 변화를 밝힘으로써, 방언학적인 연구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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